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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세속화 논의에 참여한 초기의 학자들은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

력이 미미해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들의 논의에는 국교의 지위

에 있던 기독교의 통제로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이 분화된 역사적

경험이 깔려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은

강제력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세속화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 사

회의 공적 영역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은 그

들이 소재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사회

적 영향력의 성격도 강제력이나 통제력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근대 서구의 특수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론적 논의는 다

양한 역사적, 상황적 맥락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재검토될 필요성

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한국의 농

어촌 교회가 종교 공동체 외부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양상

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상 면(面) 단위 이하의 지역에 위치하고 지

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담은 문헌 및 영

상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상황을 살

펴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보령

시온교회와 충주 전원교회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교회들은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

며 공적인 현안에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공적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관찰되었다. 첫째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으

로, 교회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다. 교회는 고령화, 교육 및 문화 인프라의 부족

등 농어촌이 당면한 상황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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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

고 있었다. 둘째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다. 마을 기

업 설립, 지역 축제 개발, 동아리 운영 등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사

회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는 협력과 자체적인 문

제 해결의 경험을 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특히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 교회들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경과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새롭게 획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영향력의 성격을

구성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획득한 영향력의 성격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교회의 영향력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토대

로 형성되며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반적’이다. 관계 기반

적인 영향력은 지역 사회의 승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월

적 지위나 일방향적인 힘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로, 교회는 ‘공적

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의 영향력을 겸하여 확장하고 있다. 지역 사

회 차원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을 요청하거나 공헌을 인정하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하

거나 개종이 일어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의 성격에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상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활동은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신도들은 교회를 지역 사회의 외부자

나 상부 기관이 아닌 구성원으로 여기며, 공동의 현안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옮겼다. 둘째, 교회는 활동을 전개할 때 지

역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교

회의 활동은 지역 기관들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와 참여 가운데 점

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관계 기반적이며, 활동의 확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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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체보다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

다. 셋째, 교회의 활동은 종교적 실천이다. 신도들은 활동의 동기

와 의미를 종교 내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고, 활동을 통해

종교적인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신도가 아닌

주민들은 활동의 주체를 종교 공동체인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 다룬 한국 농어촌 교회는 종교적 동기와

공적인 실천을 조화시키며 지역 사회와 부단히 관계해온 결과로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사례

를 통해 근대 서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가운데 형성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세계의 다양

한 흐름 가운데,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포착

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한국의 농어촌 교회,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교회, 세속화론, 종교와 사회의 관계, 공적 영역에

서의 종교

학 번 : 2016-2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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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의 농어촌에 소재한 개신교회가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종교 공동체 외부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들 교회는 지역 사회에1) 친화적인 지향성

을 보이고 있으며, 종교적인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 공동체이면서

도 신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활동이나 마을의 활성

화를 위한 자치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역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

다.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를 지속함에 따라 주민들이 교회를 종교 기관

으로 인식하면서도 문턱을 높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보이며, 교회가 종

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의 영역에서도 적극적

인 행위자로서 역할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공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지역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정받는 개신교회의 사례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 농어촌의 범위로 설정한 면(面) 단위 이하의 지역

들은 한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기 시작한 이래로 인구가 꾸준히 줄어

들고 있으며, 특히 청장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

다.2) 이농 현상과 고령화와 같은 상황은 교세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내부에서는 농어촌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에서는 교회가

1) 지역 사회의 사전적인 정의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상과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활 공동체인 지역 사회 안에서 관찰되는 교회의 활동과
영향력을 다룬다. 국립국어원, ｢지역 사회｣,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
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10846&searchKeywordTo=3

2) 권구영 외, 농어촌 사회문제론 (고양: 공동체, 2007),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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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때로는

교세를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농어촌 교회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사회 안에서

종교 공동체의 활동, 역할, 지위 등을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농어촌 교회

의 관심과 활동이 주로 교회가 소재해 있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인 마

을에서 시작하여 전개되며, 확장되더라도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면 단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정한 지역에 머물기 때문이

다. 교회의 활동은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경

우가 많고,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는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주민들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들 및 주민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며 활동을 이어가

기도 한다.

한국 개신교회가 주체가 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

금까지는 주로 개신교 내부에서 언급되어 왔으나 종교학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중요성이 있는 종교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

사회에 참여하면서 종교 공동체 외부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농어촌 교

회의 사례는 매체 등을 통해 다수 관찰되고 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교

회의 지역 사회 내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마을 목회’의 사례로 특히

농어촌 교회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개신교 외부의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을 조명한 연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화 속에서 대두한 대형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하

지만, 이는 한국 사회와 개신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의 일면만을 반영하

고 있다. 지역 사회에 참여적인 농어촌 교회의 성장은 양적인 교세 확장

이나 경제력의 증가와 같이 표면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성장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우호적인 평판과 공신력을 얻고

점진적으로 신도가 확충되기에 이르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이들 교회의

사례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인구가 빠져나간 곳에 소재한 종교 공동

체가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필요에 반응하면서 공적

인 영향력을 얻는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정교 분리의 사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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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교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

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의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

는 모습과 영향력을 획득하는 양상을 근거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

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지점은 세속화에 주목하거나 이를 주장한 고전적인

학자들이 흔히 전제하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이다. 1960년대에

세속화 논쟁을 촉발시킨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을 비롯하여 피터

버거(Peter L. Berger) 등은 세속화를 종교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

(control)이나 지배력(domination)이 미미해지는 현상으로 설명한다.3) 이

와 같은 설명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이 강제하는 힘이나 권력으

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에 주목한 학자들이 그 영향

력의 성격을 강제력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변동을 교회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강제

력의 상실을 통해 설명하게 된 바탕에는 기독교가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

에서 국교의 지위를 누렸다는 역사적 경험이 깔려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이론은 근대 서구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과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역사적, 상황적 맥락 안에서 관찰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다

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다

양한 발현 모습과 성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가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새롭게 획득하는 경우

에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영향력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

어,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한국의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가지

는 영향력은 지역 사회에의 기여와 참여를 통해 형성된 관계 가운데 부

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성격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관계 기

3) Bryan Wilson, “Secularization,” Encyclopedia of Religion ⅩⅡ, 2nd ed.
(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5[1987]), 8215;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Anchor Books, 196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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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다. 또한, 이들 교회는 지역 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적이

면서 종교적 성격의 영향력을 겸하여 확장해가고 있다. 교회가 국가로부

터 사회 전반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공적인 영향력을 점차 인정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나 개종이 늘어나는 양상이 함께 관찰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

과 관계를 쌓으며 공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한편,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여기며, 주민들도 활동의 주체를 종교 공

동체인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다시 검토하는 일은 종교와 사회가 맺는

관계의 양상을 풍부하게 설명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현대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며,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

는 사회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하나의 종교가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영

역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살피는 작업은 공적 영역에서

의 종교에 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연구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개신교

내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교회의 지역 사회 내 활동에 신학적

인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가 있다. 한국일은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을 취한다.4) 그는 지역 사회 참여 활

4) 한국일, ｢마을 만들기와 지역교회 역할: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와
생명선교,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농어촌선교연구소 엮음 (서울: 한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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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교회가 얻는 사회적 공신력이 선교의 인프라가 된다고 설명한

다.5) 정원범은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신학적 근거로 ‘하나님 나

라 운동’을 들며, 교회가 막연한 미래의 저세상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서 고통 받고 억압되었던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6) 황홍렬은 선교와 함께 공동체, 교제, 참여, 연대

의 의미를 가진 ‘코이노니아’와 섬김이라는 뜻으로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

천을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한다.7) 교회의 본질로

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은 교회가 지역 사

회와 관계 맺고 봉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

조한다.

다음으로,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현황에 대해 반

성적으로 평가하고 제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있다. 김인 등은

농촌에서 사회 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

요하다고 설명한다.8) 조용훈은 카페, 도서관 등 문화 시설과 취미 프로

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교회와 목회의 정

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제

고,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다양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능력 등

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9) 정재영은 세속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시민 사회 안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사, 2013), 104.
5) 한국일, ｢마을 만들기와 지역교회 역할｣, 106.
6) 정원범, ｢하나님나라 운동으로서의 마을목회｣, 선교와 신학 43 (장로회신학대학
교 세계선교연구원, 2017.10), 367-403.

7) 황홍렬, ｢마을 만들기, 마을목회와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181-190.

8) 김인·채금석·손정녀, ｢농촌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을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21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2013), 185-213.

9) 조용훈, ｢지역교회 문화사역 현실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2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3), 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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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면서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교회들

의 사례를 다룬다.10) 이밖에 여러 연구에서도 교회가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 상황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마을 구성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며,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개신교 내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

해온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자들이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주체인 개별 교회의 신도들처럼 개신교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그들의 사회 참여적인 행위에 대해 스스로 부여하

는 종교적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신교 내부의 연구는 교회의 활동과 이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특정 종

교의 교리 체계 안에서 찾고 있고, 분석에 사용되는 이론적 자원을 주로

신학 안에서 가져왔다. 이처럼 특정 종교 내부의 목소리로 진행된 연구

는 종교 일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

다.

농촌에 소재한 교회가 주도하는 지역 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도 드물게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사회교육전공

에서는12) 이와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황을호는 빠

른 사회 변동 속에서 해체의 위기를 맞은 농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교적 많은 자원을 갖춘 민간 기구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

회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13) 김인수는 교

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 사회 개발의 과정에 작용하는 변인을 분석

10) 정재영, 한국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 (서울: 열린출판사, 2012).
11)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교회가 농어촌 지역 사회를 살
리고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 기독교사회윤리 2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3), 197-236; 조용훈,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교회 활성화 방안｣, 기독교사회윤리 24 (한국기독교사회윤리
학회, 2012), 223-246; 조용훈,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장신논단 49/4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7), 165-189.

12) 농촌사회교육전공은 현재 지역정보학전공으로 개칭되었다.
13) 황을호, ｢한국 농촌에서의 교회 중심 지역 사회 개발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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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개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는 지역

사회 개발을 주도하는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조사하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내야 하며, 지역의 공동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14) 지역 사회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는 종

교가 가진 여러 자원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실용적인 관점에 무게가 실려 교회의 종교적인 면모

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성장한 한국 개신교 농어촌 교회의

사례를 통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점검한다. 종

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종교적 실천을 하는 공동체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관찰되며, 종교 공동체가 지역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는 지역 사회 내

에서 종교 공동체가 종교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지닌 채 맡고 있는 공적

활동과 역할에 대한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활동과 역할 수행의 결과를

살피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의

한 성격으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기반을 두는 공적 영향

력을 포착하고, 그 획득의 과정이 영향력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

을 보일 것이다.

2)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에 브라이언 윌슨이 유

럽 등지에서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속화 논쟁을 촉발시키

면서 활성화되었다.15) 윌슨은 세속화를 “종교 기관, 행위, 그리고 의식이

사회적 중요성을 잃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16)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

14) 김인수, ｢상황적 공생모델을 통한 교회 중심 지역 사회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5) Bryan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y: F ifty Years 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1966]).

16) Bryan Wilson,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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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체계가 중시되는 구조화(societalization)의 과정이 일어나고, 사회의

여러 제도가 분화되고, 합리성이 강조되는 풍조를 종교가 사회에서 의미

와 중요성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꼽았다.17) 윌슨이 세속화를 주장한 이후

로 서구권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종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은 변동하고 있는 종교의 형태

를 ‘보이지 않는 종교(invisible religion)’라고 지칭했다. 루크만은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개인적인 종교성

을 추구하는 ‘사사화(privatization)’가 일어나 사회 내에서의 종교의 위치

(location)가 사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한다.18)

이처럼 세속화를 주장한 학자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세속화론은 특히 서구 문화 안에서의 기독교 교회를

중심에 둔 논의로, 국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논의에

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설명되는 방식이다.

윌슨에 따르면 세속화는 종교가 사회적 중요성(significance)을 잃는 과

정인데, 이는 종교가 사회에 대한 ‘통제력(control)’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19) 따라서, 학교, 병원, 복지 시설 등이 교회가 아닌 세속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 것, 인력, 기술, 재화, 시간과 같은 자원이 초월적

인 목적이 아닌 데 사용되는 모습 등이 세속화의 지표가 된다.20)

세속화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한 마크 차베스(Mark

Chaves)의 논의에서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통제력, 더 나아가서는

강제력과 호환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차베스는 세속화를 종교

적 권위(religious authority)의 쇠퇴로 설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막고, 초자연적인 대상에 근거하여 그러한 통

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종교적 권위의 강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21) 또

University Press, 2002[1982]), 149.
17) Wilson,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153-159.
18) Thomas Luckmann, “Shrinking Transcendence, Expanding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50/2 (1990), 135.
19) Wilson, “Secularization,” 8215.
20) Wilson, “Secularization,”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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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적 권위는 현세의 것일 수도 내세의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는 종교적 재화(religious goods)를 장

악한다.22) 그에 따르면 종교적 권위의 쇠퇴는 세 가지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다른 제도적 영역에서 권위

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직적 수준에서는 종교적 권위가 종교 내

부에서 가지는 조직적인 자원의 통제력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행

위가 종교적인 통제를 받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세속화의 지표가 된

다.23)

모두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종교적 교리와 상징체계가 사회와 사

람들에게 점점 작은 사안으로 여겨지고, 종교가 누렸던 권위가 미미해지

는 현상은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을 용이하게

뒷받침 한다. 그리고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국교의 지위를 누렸던 기독

교의 사상과 교회가 가졌던 영향력의 변동은 실제로 다른 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포착되었다. 하지만, 정

치권력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종

교가 해당 종교 공동체 밖으로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통제력의 성격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관찰될 수 있다. 새롭

게 획득되는 영향력의 성격은 영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과정의 이

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

령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 이하의 작은 단위의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

세를 보이는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이들

교회의 사회 참여적 활동과 그로 인해 지역 사회 내에서 획득하는 영향

력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진 한국 농어촌

21) Mark Chaves, “Denominations as Dual Structures: An Organizational
Analysis,” Sacred Companies: Organizational Aspects of Religion and
Religious Aspects of Organiz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77.

22) Mark Chaves,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72/3 (1994), 756. 차베스는 초자연적 대상에 의해 재화의 통제가 정당화
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될 때, 재화는 종교적 재화가 된다고 설명한다.

23) Chaves,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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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은 지역 사회 및 구성원 개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적

영향력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세속화론자들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를 주장한 한편,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포착한 연구들도 있다. 피터 버

거는 한때 세속화론의 관점을 지지하였으나, 90년대 후반의 글에서는

“우리가 세속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

을 바꾸었다.24) 이 글에서 버거는 근대성에 대항하는 보수적인 성격의

종교 운동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세계정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영

역에서 종교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거나 향후에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정치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는 종교가 전쟁을 불러일으키

거나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한 종교적인 가치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다. 마지막으로 인권 및 사회 정의의 영역에서는 여러 종교 전통들이 저

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상당

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25) 이처럼 버거는 현대에도

종교가 신자들만의 모임 밖에서도 여전히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형세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유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호세 카사노바(Jóse Casanova)는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 미국 정치

24) 피터 버거, ｢세상의 탈세속화: 개관｣, 피터 버거 엮음,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
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영·송재룡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
피터 버거는 60년대 저작에서 세속화를 주장하며, 세속화를 “사회와 문화의 부문
이 종교 기관과 상징의 지배(domination)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
했다. 또한, 근대 서구 사회에서 관찰되는 세속화의 예로 정교 분리, 기독교의 권
위 하에 있던 교육의 해방 등을 꼽는다. 세속화를 주장한 앞서 검토했던 학자들
과 마찬가지로 버거도 정치와 종교의 분화라는 근대 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
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을 주장하였으며, 종교의 영향력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상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Berger, The
Sacred Canopy, 107.

25) 버거, ｢세상의 탈세속화｣,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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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신교 근본주의의 재등장 등을 예로 들면서 종교가 도덕적, 정치

적 쟁점의 영역에 들어왔으며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26)

그는 “전세계적으로 종교 전통들이 근대화 이론과 세속화 이론이 부과한

주변화되고 사사화되는 역할을 부인하고 있다”27)면서 종교의 탈사사화

(deprivatization)가 목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카사노바는

종교가 시민 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원리와 합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에 윤리와 정의를 외치고, 전통적인 생활 세계를 보호할

때 탈사사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28)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는 데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고,

사회적 자본, 개인의 권리, 소통, 기관들에 대한 신뢰, 이타심 등을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는 지표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29) 우스노우는 종교가

시민 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

성을 시사하면서도 “종교가 다른 기관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념과

헌신으로만 여겨진다면 ‘아니오’”라고 답하면서30)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

슬그머니 끌어내기까지 한다.

국내에서도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을 포착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유기쁨은 현 사회가 생태적으로 불

안한 상태라고 진단하는데, 종교가 생태운동의 현장에서 호명되며 역할

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교가 생태 공공성을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31) 전명수는 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한 책

26) Jó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3.

27)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5.
28)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57-58.
29) Robert Wuthnow, “Can Religion Revitalize Civil Society?,” Religion as Social

Capital: Producing the Common Good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190-209.

30) Wuthnow, “Can Religion Revitalize Civil Society?,” 209.
31) 유기쁨, ｢생태적 불안사회의 종교 생태 공공성과 종교의 자리｣,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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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 종교와 사회 복지의 접점에서

교회, 사찰, 성당, 교당과 같은 종교 기관의 지도자와 구성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32) 또한, 한국의 민주화 전후시

기에 전개된 개신교계의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에 주목한 김민아는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

면서, 종교적 가치와 윤리가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

치관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베버의 지적을 상기시켰다.33)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면모가 있다고 보는 연구들은 사례

를 들며 종교가 사회 안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나,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가 쇠퇴하고 사사화될

것이라는 주장의 반대편에서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 고민하

고 종교가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 역시 한국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다루며 이와 같은 시각을 기본적으로 공유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를 이루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정치, 복지, 생태 등의 국부적인 영역

을 주제로 삼아 그 안에서 발현되는 종교의 영향력에 주목했다면, 본 논

문에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와 기여를

통해 인정되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교회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장(場)으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역 사회’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생활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 안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주민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

의가 있다.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농어촌 교회의 사례를 통해

종교가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의 한 성격과 그 발현 양상을 규명

2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4), 15-51.
32) 전명수, ｢종교와 사회복지의 접점: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활동의 실제｣, 종
교연구 68 (한국종교학회, 2012), 253-280.

33) 김민아,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1987
년 민주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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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종교 기관이자 종교 공동체인 교회가 공적 영역

에서 하고 있는 종교적 실천과 이에 대한 교회 외부의 인식과 평가를 살

핀다.

3. 자료의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료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 먼저 연구의 대상인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농어촌 교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행정구역 상 면 단위 이하의 지역에 위치하는 교회를 연구 대

상의 범위인 농어촌 교회로 보았다. 도시와 농어촌의 경계는 현실적으로

나 학문적으로 명확히 합의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의 설명에 의하면

도농(都農)을 양단에 두었을 때 면 단위 이하의 지역이 농(農)의 생활

형태에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지

방자치단체 관할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군에는 읍·면을 두고, 읍·면에는

리를 둔다. 이때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이 기준이 된다.34) 그리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

에는 읍·면을” 둔다고 규정한다.35) 또한, 같은 법의 제7조제3항은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36)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 대한 위의 규정은 도시의 형태를 갖

추었는지의 여부가 동과 읍·면을 나누는 데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동보

다는 읍·면이, 읍보다는 면이 도시의 형태에서 먼 모습의 행정구역이라

는 점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면 단위 이하의 지역은 도시와 대조적인

34)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
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35)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36)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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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형태를 보이며 자연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면을 “농촌 지역을 주로 한 구

역에서 군 관할 하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라고 정의한 것도37)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보고된 국내 개신교

교회의 수는 83,883개이며,38) 농어업 관련 부처 신우회와 한국 개신교

주요 교단의 농어촌 부서가 가입되어 있는 초교파 개신교 단체인 한국농

어촌선교단체협의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하는 교회는

전체 개신교 교회의 약 20%로 추산된다.39) 본 논문에서는 15,000~18,000
여 곳으로 추산되는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한 농어촌 교회 모두가 지역 친

화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담임목회자의 교회

운영 및 목회의 방향성 등에 따라 지역 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극적

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지 않은 농어촌 교회들도 있고,

문헌조사를 했을 때 읍 이상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교회들 중에도 본 연

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한 교회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의 지역

사회 친화적인 성향 또한 수치화하여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소

재한 행정구역의 크기를 불문하고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교회’는 외연이

뚜렷한 범주를 가진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 소통과 참

여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적인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가 다수

의 사례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이러

한 교회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적

을 발행하고, 교단 내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역 사회와 교회의 관

37) 한국학중앙연구원, ｢면(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
kr/Contents/SearchNavi?keyword=%EB%A9%B4&ridx=0&tot=1969

38)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2018, 108-116.
39) 2021. 11. 10.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관계자 전화 인터뷰 및 2021. 12. 1. 동
일 단체 관계자 대면 인터뷰.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개신교
교단이 많고(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조사 기준 374개), 대부분의 교단마다
농어촌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농어촌의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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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반 언론 매체와 타 학문 분야

의 자료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 상 면 단위 이하의 지역에 위치하

면서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을 연구 대상의 범위로 삼

았다. 이들 교회는 자연 촌락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제한된 지리적 범

위 안에서 지역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

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매일의 삶에서 종교와 종교 공동

체가 가지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종교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민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교회 바깥

에서도 공적인 역할을 맡으며, 때론 종교 공동체의 양적 성장까지도 수

반하는 현상으로서 주목된다.40)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를 처음 발굴할 때 도움을

받은 자료는 목회 활동 사례집, 개신교 방송(CGNTV, CBS, CTS)에서

방영된 농어촌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41) 또한, 개신교 시민운동

40)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진 모든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공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담임 목회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도들 간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예견되지 않은 사고가
생기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속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거나 지역 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 교
회의 구성원들 역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과 그 결과를 최종적인 성공 또는 실패로 결

론짓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Ⅳ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성격은 고정불변하거나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관계 기반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양의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론적인 목적을 위하여, 현재의 시점에
서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공적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교회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41) 특히 최초 사례 발굴을 위해 개신교계 방송사인 CGN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인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2014년 5월~2016년 7월 방영, 57회차 방영), ｢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2016년 9월~2019년 9월 방영, 78회차 방영), ｢믿
음원정대, 고향교회 리턴즈｣(2021년 4월~2021년 12월 현재 매주 방영중)의 도움
을 크게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건물이 크고 화려함을 쫒는 대도시
의 모습에서 벗어나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 사람과 하나 되어 복음
을 전하는 순수함을 간직한 농어촌 지역 교회”(CGNTV 홈페이지 참조)를 찾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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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시상

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교회 자료집과 영상을 참

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개신교계 단체, 언론, 서적에서 다루어진 농어촌

교회 중에서는 활발한 지역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해 지역 신문, 지역

방송 등의 일반 매체에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자료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들의 사례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회의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연구를 병행하

여 인터뷰를 통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문헌 및 영상 자료는 많은 비중이

개신교 단체에서 발행되어 교회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 자료에는 비교적 덜 조명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

민들이나 지역 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을 하기 위해 현장 연구가 반드시 필

요했다.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교회의 담임목회자, 신도, 지역 사

회 관계자,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주민이다. 담임목회자와 신

도들의 경우, 소속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개요, 동기, 방향성, 지

역 주민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면장, 농협 조합장 등

지역 사회에서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사회 관계자들은 공무 수행

자의 입장에서 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려주었다. 해당 교회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서는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

한 도시 지역의 교회나 지역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와 비교하며 연

구 대상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현장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자는 것으로, 개신교 내부의 관점에서 제작되었으나,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사례 발굴에 참고할 만 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영 회차의 수가 이미 상당하며 계속하여 지역 사회에 참여하
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를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대상이 일
부 소수 교회의 예외적인 사례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교회의 사례로
발견되는 유의미한 현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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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교회 가운데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 지

역에 소재한 교회를 사례 후보로 삼았다.42)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상’은 개신교 내부에서 시상되는 상이지만, 시상 기준으로 고려하는 항목

들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상을 보이는 교회들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례 선정에 참고하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시상 교

회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에 고려하는 기준은 “지역 주민을 위해 실시한

사회 복지 관련 프로그램 소개, 지역 주민을 위한 교회 시설의 개방 정

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지역 사회 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정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 복지 예산의 비중, 목회자의 교회 사회 복지에 대

한 비전 등”이며,43) 평가를 위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도 진행된다. 아

래의 <표 1>은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교회의 목록과 수상 당시 개별 교회가 주요하게 벌였던 활동의 내

용이다.

4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2013년부터 ‘좋은교회상’의 부분으로 통합되었
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에는 많은 교회에
상을 주기 보다는 재정 및 조직 운영, 사회 참여, 전도 등 여러 측면에 고루 모범
이 되는 교회를 더욱 엄정히 선정하고자 상을 받은 교회의 수가 줄었다고 한다.
2018년 수상 교회 중에는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한 교회가 없었고, 2020~2021년에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해 선정 및 시상이 취소되었다. (2021.
10. 1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 전화 인터뷰)

4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제 10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2012, 5-6.

수상

년도
교회 명 지역

주요 활동 내용

(수상 당시 기준)

2003 예산짚풀교회 충남 예산군 대술면

귀농인 생명 농업 교육, 예

산 친환경 농업인 환경 농업

교육, 집수리,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 북한

이탈 주민 농촌 정착 교육

(통일부 하나원 위탁 교육)

<표 1>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교회 중 면 단위 이하에 소재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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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교회 경기 양평군 단월면
이미용 봉사, 한방 진료, 장

학 사업, 재가 복지 서비스

2004

구세군모산교회 충남 아산시 배방면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 푸

드뱅크, 바자회 개최

순복음푸른초장교회 경기남양주시퇴계원면

이미용 봉사, 방과 후 공부

방, 독거노인 돌봄, 장학 사

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식사 제공 및 병원 치료 알

선, 김장 봉사, 지역 청소

송전교회 경기 용인시 이동면

노인 대학 운영, 방과 후 공

부방, 독거노인 반찬 봉사,

집수리

2005

도고중앙교회 충남 아산시 도고면
반찬 나눔, 방과 후 공부방,

집수리, 사회복지관 운영

부안동부교회 전북 부안군 동진면
노인 대학 운영, 경로 관광,

의료 봉사, 무료 급식

2006

구세군여주교회 경기도여주군북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미용

봉사, 반찬 나눔, 푸드뱅크,

정보화 교육, 문고 운영, 마

을 잔치 개최

율곡교회 전북 완주군 고산면

목욕 봉사, 병원 차량 지원,

집수리, 사회복지관, 지역아

동센터 운영

2008

전원교회 충주시 동량면
마을 잔치 개최, 이미용 봉

사, 마을 사업 추진

후영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청천면

장학 사업, 반찬 봉사, 농산

물 직거래 추진, 정보화 교

육, 귀농 교육

2009 신기교회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독거노인 반찬 봉사

2010 보길중앙교회 전남 완도군 보길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2011 동면교회 강원도 홍천군 동면 생협 운영



- 19 -

사례 후보 교회들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보령 시온교회와 충주

전원교회에 방문하여 담임목회자, 신도, 지역 사회 관계자,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주민을 만나 <표 2>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비고란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입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소재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이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는 ‘신자’라고 표시하였으며, 두 교회의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괄호 안에 교회 명을 기입했다. 인터뷰는 담임목회자의 경우 각 2회, 그

삼산교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노인 대학, 가족 상담소 운

영

2012

구세군진보교회 경북 청송군 진보면 복지 센터 운영

동련교회 전북 익산시 황등면
경로잔치 개최, 노인복지센

터 운영, 김장 봉사

2013 오수교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요양원 운영

2014 모도교회 전남 완도군 청산면
반찬 봉사, 집수리, 한글 교

실, 노래 교실 운영

2015 시온교회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교 버스 운행, 마을 문화

사업 추진, 문고 운영

2016 원당교회 경기 연천군 장남면
복지 시설 방문 봉사, 농사

일손 돕기

2017

화천동산교회 강원 화천군 간동면
장학 사업, 복지 시설 운영

도움

초동교회 경남 밀양시 초동면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운영,

반찬 나눔, 한글 교실 운영,

마을 잔치 개최

2018 율리교회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소재 교도소 재소자 대

상 심리 상담 및 사회 적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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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각 1회씩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

고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

고 지침을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44)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의 각 부분을 통

해 지역 사회에 참여적인 한국의 농어촌 교회가 국가로부터 공적인 지위

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지역 사회에 안에서 구성원들과 관계를 쌓고 공

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공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보이도록 하겠다. 먼저, Ⅱ장에서는 농어촌에 소재한 개신교 교회가

44) IRB 승인 번호: No. 2004/002-00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2021. 10. 14.),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2021. 11. 10.)
및 대면 인터뷰(2021. 12. 1.)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및 담당하는 분
야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IRB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논
문에서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ID 인터뷰 날짜 비고

1 한석봉 2020. 4. 8. 담임목회자(전원교회)

2 김영진 2020. 4. 11. 담임목회자(시온교회)

3 한석봉 2021. 10. 28. 2회기 차

4 A 2021. 10. 28. 지역 주민(전원교회)

5 B 2021. 10. 28. 지역 사회 관계자(전원교회)

6 김영진 2021. 10. 29. 2회기 차

7 C 2021. 10. 29. 신자(시온교회)

8 D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신자(시온교회)

9 E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시온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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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내에서 펼치고 있는 공적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 또는 사적 영역에 속

한다고 여겨지는 종교가 사회와 조우하는 경로를 살피는 작업이다. 문헌

및 영상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해 접한 농어촌 교회들 중 많은 경우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가지고 있

는 자원을 나누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의 자연 환경과 농

산물을 자원으로 삼아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의 설립을 주도하고 지역

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광지 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이끄는 교회들의 사례도 다수 관찰된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활동이 지

역 사회의 상황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특색과 긴밀한 필요를 반

영하면서 교회 바깥의 공적인 영역을 향하고 열려 있다는 점을 보이겠

다.

Ⅲ장에서는 현지 조사를 진행한 개별 교회의 구체적인 지역 사회 참

여 활동 사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할 특징은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전개상에서 드러나는 것들로,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획득하

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절에서는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교회와 지역 사회의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점

을 특징으로 꼽는다. 교회는 상부 기관이나 외부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

역 사회의 일원이자 적극적인 행위자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하고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교회가 활동을 전개할 때 지역 주민들과

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제시하겠다.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

계가 도움이 되어 교회가 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때

론 교회가 주민들과의 관계를 활동의 성과 자체보다 우선시하여 활동의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과업 자체보다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점에

두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주민들의 지지와 인정으로 이어진다. 마지

막 절에서는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종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보이겠다. 교회의 활동은 외면상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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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비종교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신도들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의 활동을 종교 내부의 언어로 의미화

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농어촌 교회

가 지역 사회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발현 양상과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와 지역 공동체적 수

준에서 관찰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의 발현 양상을 다룬다. 교회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개인들과 잦은 교류를 하며 친밀

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주민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

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개종을 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사례도

포착되었다.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일을 주도적

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이 인정되거나 교

회의 공적 참여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두 번째 절에서는 농

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관계 기반적’이고 ‘공적이

면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교회가 가지는 이

러한 영향력의 성격에는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현황에 적극적으로 반응

하는 교회의 활동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종교의 사회

적 영향력은 사회적 조건과 종교적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성격

과 형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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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내 공적 활동

이 장에서는 지역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진 한국 농어촌 교회들이 교

회 공동체 내부의 일이나 신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고 있

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농어촌 교회들은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서

비스와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부류의 활동을 살핀다. 두 번째 절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사회의 활성

화를 주도하는 부류의 활동을 다룬다. 이 두 부류의 활동은 모두 교회들

이 활동하는 장(場)이자 상황적 조건인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이라는 환

경을 반영하고 있다. 교회의 활동이 지역 사회의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

고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점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인 관심사

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 활동의 방향이 종교 공동체 안에

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영역을 향하여 열려 있음

을 보여준다.

1.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는 교회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

의 복지를 위한 교회의 활동은 노인, 아동 등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수요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부터 지역

주민들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필요를 살피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절에서 다루는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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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내부적인 혜택이 아니

라, 지역 사회의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신자가 아닌

주민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적 활동이다.

먼저, 농어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한 여러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활

동들이 있다. 면 단위 이하 지역은 아래 <표 3>과 같이 인구 감소가 뚜

렷한 데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의 조사에 따

르면 고령화율이 2020년에는 31.5%에 이르렀다.45) 국내 전체 인구의 고

령화율 역시 2010년 11.3%, 2020년 16.4%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나, 면 단위 이하 지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고령인구 20% 이상의 초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고령화라는 지역 사회의 상황적 배경과 관

련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실례로,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

신기교회는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 배달하는 일을 10년 가까이 진행했다.

2001년에 교회 마당에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개장한 것을 계

기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는데, 음식을 더 마련해서 거동하기가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배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이 규모가 커져 한국마사회

등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배달 가정이 40가정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2009년에는 마산면이 해남군이 실시하는 반찬 배달 서비스의 혜택을 받

게 되면서 신기교회는 반찬 배달을 중지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46) 신기교회 외에도 여러 농어촌 교회가 노인을 위한 여

가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 자원봉사, 이미용 봉사, 빨래와 목욕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 시설 등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

업을 추진하여 수입원이 없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돕기도 한다.

45) <표 3>은 통계청 자료 중 ｢인구총조사: 총조사인구 총괄(시도/성/연령별)｣ 통계
표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를 활용해 10년 단위로 고령화율을 산출한
것이다. 표에 제시한 고령화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면 단위
이하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농촌사회학자들 역
시 지적하고 있다. 권구영 외 농어촌 사회문제론, 26-31.

4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제 7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20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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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면 단위 지역 총 인구 및 고령 인구 추이

지역 사회의 고령화는 청장년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젊은

청장년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회가 기관이나 단체 또는 도시

교회와의 교량역할을 담당하여 농촌 봉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사

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외부 인력을 끌어오기도 한다.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소재한 전원교회는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필

요를 채우고 있다. 도시 교회의 장정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에 내려와 부

족한 농사 일손을 돕고, 부서진 집을 수리하는 일을 한지가 10년이 넘었

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용 봉사를 하고,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며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 소재한 운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호지역아동센터에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봉

사 동아리가 매년 찾아오고 있다. 봉사 단원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캠

프를 진행하며 지역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47) 청년이 드문

지역에서 열리는 이러한 캠프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진로를 상담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운호지역아동센

터는 2008년부터 매년 여름 원어민 강사들을 초빙해 군내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영어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48) 청소년 영어캠프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커졌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단체들의 물적, 인적 후원도 받게 되었다.49) 이밖에도 여러 농어촌 교회

47) 찾아가는 멘토 봉사단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
mentorcorpss

48) ｢부안 진서면 운호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전주일보, 2015. 8. 3.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743 (2020. 5. 1. 접속)

조사 년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인구 계

(명)
15,733,782 15,653,957 11,460,536 7,497,857 5,600,788 4,478,173 4,394,145

고령인구

(65세이상,

명)

680,715 682,273 711,662 769,671 1,012,988 1,246,724 1,384,556

고령화율 4.3% 4.4% 6.2% 10.3% 18.1% 27.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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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기관이나 교회와 연계해 의료 봉사, 이미용

봉사, 학생을 위한 멘토링, 문화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

정과 특히 이주 여성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소모임을 만

드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도 관찰되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가 결혼하는 건수 중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2006년에는 최고치인

42.5%를 차지한 바 있다.50)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교회의 사례로, 경

북 영양군 청기면에 위치한 청기교회는 2007년에 일곱 가정과 교류를 시

작하였는데, 그 교류의 폭이 인근 마을로까지 넓혀져서 100가정 이상을

만나게 되었고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에 기여하기까지 했다.

청기교회는 다문화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잦은 것을 보고 유학생들의 통역을 통해 가족 구

성원들이 그간 못해온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는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해 농가에서 구매한 고

추를 가공해 도시 교회에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는 역할도 해왔

다.51) 청기교회 외에도 많은 농어촌 교회가 다문화 이주 여성의 한국 문

화 적응과 한국어 공부, 국적 취득과 개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도움

을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이주 여성의 모국에 방문할 수 있

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에

연결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어촌 교회의

사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49) ｢운호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부안서림신문, 2015. 8. 14. http:/
/www.buan.tv/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27aWR4JTNENDc5Mz
klMjZzdGFydFBhZ2UlM0QlMjZsaXN0Tm8lM0QlMjZ0b3RhbExpc3QlM0Q=%7C%
7C&search_items=cGFydF9pZHglM0QzMjQ=%7C%7C (2020. 5. 1. 접속)

50) 박대식·권인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농업전망
2012(1)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 농촌 가치의 재발견, 2012 (나주: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12), 354-356.

51) ｢19편. 다문화가정을 사랑으로 품다: 경북 영양 청기교회｣ CGNTV ｢믿음의 씨
앗 고향교회와 함께｣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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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넘어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살피고 문화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고, 정부 부처에서도 문화 자

원을 재분배하여 문화적 약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의 문화 복지 정책을 펼쳐왔다.52) 이에 따라 시

단위 지역보다 군 단위 지역에 인구 천 명당 문화 기반 시설과 마을 체

육 시설 수가 더 많이 공급되어 있으며, 인구 1인당 공원 면적도 더 넓

게 조성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53) 하지만,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

족도 조사에 따르면, ‘제 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발 기본계획’(2015~2019)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부문 중 문화·여가 부

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가 보고되었으며, 도시민과의 만족도 격차도 가

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54) 또한, 군 내 지역 중에서도 읍 지역에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문화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면 단위 지역의 만족도가 읍 지역보다도 현저

히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55)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생활 기반이 여전히 갖추어지

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았다. 충

남 보령시 천북면에 위치한 시온교회는 폐교 위기를 겪던 낙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0년 가까이 악기를 가르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마을 주

민을 대상으로 하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학생

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천북면 음악회 무대에 서기도 하며 마을 축제

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다.56) 부안군 진서면에 소재한 운호교회도 지역아

52) 현택수,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한
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12.), 102-110.

53) 송미령·노승철,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83.

54) 유은영·박지숙, 2016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5.

55) 유은영·박지숙, 2016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60-61.
56) ｢교회, 농촌에 오케스트라를 꽃 피우다: 보령 시온교회, 어르신 농민과 방과후 초
교생으로 악단 운영｣, 국민일보, 2018. 11. 13. http://news.kmib.co.kr/articl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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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센터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매년 음악회를 열고 있다.57) 또한, 학

생들의 음악회를 보고 연주를 해보고 싶다고 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악기와 음향 시설이 있는 예배당을 개방하였다. 전문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부안군 생활문화동아리에 등록하면서부터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운호교회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동아

리는 다섯손가락여섯줄(기타 동아리), 행복한춤바람(댄스 동아리), 고운

님난타(난타 동아리), 구름호수사물(사물놀이 동아리)이다. 댄스 동아리

와 기타 동아리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해 여러 세대가 함께하

는 동아리가 되었다. 동아리 활동은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동아

리들은 마을 잔치가 열릴 때마다 공연을 맡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음

악회 무대에 찬조 출연도 하며,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초청되고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농어촌 교회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

한 자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활동이 지속되고 확장되면서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보호 시설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을 설립

하고 더욱 체계적인 복지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다수 있다. 정부의 인

가를 받은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일은 노인, 아동 등 구체적인 수요자를

위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두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는 활동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빈곤화, 결혼이민자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통해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욕

구가 발생하고” 있다.58)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복지의 수요 증가에 비해

w.asp?arcid=0924032304&code=23111311&sid1=mis (2019. 5. 7. 접속)
57) ｢부안 운호교회, 지역아동센터 정기음악회 개최｣, 전북중앙, 2015. 2. 21. http:/

/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330 (2020. 5. 1. 접속)
58) 김동진 외,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3.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는 단위이자 복지가 전달되는 단위인
지역 사회에 대한 논의는 지방 자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부상했다. 지역
사회를 유형화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농어촌’과 ‘도시’는 지역 사회 복지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장 흔히 구분되는 유형이다. 백종만 외, 지역 사회
복지론: 이론·기술·현장 개정 2판 (파주: 나남, 2015), 26-2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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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른 복지 서비스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공공 서비스의 제공 기반이 열악하다는 보건 복지 현황을

보이고 있다.59)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 복지

(private welfare), 그 중에서도 종교계의 복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에는 취락 곳곳에 위치해 있는 개별 교회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복지 수요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주체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

다.60)

농어촌 교회의 복지 시설 운영의 사례로,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소재

한 동련교회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93년에는 동련

노인학교를 세워 레크레이션, 목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북익산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 2002년에 정부 인가를

받고 노인 일자리 사업, 주간 보호 및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 봉사원 파

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61)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어르신초청큰

잔치’를 개최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공연을 개최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여성 라이온스회원들이 함께

준비한다.62) 북익산노인복지센터는 2010년에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

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동련교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

동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59) 김동진 외,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23.
60) 사회 복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로 구성되는 공공 복지(public welfare)와 기업, 시민
단체, 종교단체 등이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인 민간 복지(private welfare)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 복지 정책상으로 민간 복지의 역할이 점차 강
조되어왔으며, 민간 복지의 주체 중에서도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어
왔다.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21;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 (한국종교문
화연구소, 2011), 254.

61) ｢늘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로: 제 10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 
뉴스피플, 2012. 12. 6. http://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
no=5153 (2019. 4. 9. 접속)

6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편, 제 10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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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에 소재한 석천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

영하며 지역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소를 키우거

나 농사를 짓느라 아이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빚어진 갈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있었다.63) 또한, 당시 운곡리에는 사설 학원으로 피

아노 학원 하나가 있었을 뿐 방과 후에 학생들이 배우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07년에 사회연대은행 지원 사

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석천교회는 아동 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사업에는 지역의 공유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완주군청 등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 옛 보건소 건물을

개조해 장소를 마련했다.64) 40여명의 학생들은 화산지역아동센터에서 끼

니를 해결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노래와 악기를 배우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화산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도 진행하며, 학생들을 위한 책 위주로 장서를 구비해 화산문고라는 지

역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와 같이 농어촌 교회가 운

영하는 복지 시설은 정부 부처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지방 자치 단체

및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체계적이고 안

정적으로 채우는 데 역할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설

치하거나 교회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개개

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그들의 일상을 돌보기도 한다. 목회자와 신도들은

지역 주민들을 심방(尋訪)하고 필요를 살핀다. 교회용어사전에 따르면

심방의 원어적 의미는 보살피고 돌보다는 뜻으로, “신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대화하며 집안 형편을 살펴보고 신앙적 상담과 위로를 주는 행위”

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심방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65) 특히 몸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

63) 뉴스앤조이 취재팀,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서울: 도서출판 뉴스앤조이,
2000), 21.

64) 강명순 외,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424.
65) 가스펠서브, ｢심방｣, 교회용어사전(Glossary of Christianity) (서울: 생명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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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음식을 나누고 말벗이 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을 여러 교회가 하

고 있다. 일례로,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위치한 선한이웃교회 담임목사는

영오면을 돌며 자식들을 도시로 내보내고 혼자 된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

간다. 밥 먹은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찬이나 쌀이 없으면 채워두

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다.66) 보령시 천북면에 소재한 시온교회도 교회

차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우면서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

버지들을 만나고 필요를 살펴왔다. 이들의 병원치료를 알선하거나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소개하는 일도 교회의 몫이 되곤 한다. 보

일러가 고장 나거나 형광등이 켜지지 않을 때에도 교회로 연락이 간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교회 차량이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기도 한

다.

농어촌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교

회의 인력과 재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개방하기도 한다. 여러

교회가 교육관 공간을 활용하여 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으며, 영농 교실이나 마을 반상회를 위해 예배당을

개방하는 교회들도 있었다. 마을에서 주관하는 잔치를 교회 마당에서 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회의 음향 장비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었다. 문화

적인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영화 상영,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에

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시상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교회

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교회의 시설을 얼마나 개방하고 있는지를 참작하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교회가 공공 서비스의 제공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

의 복지를 위한 활동의 내용은 목욕 봉사, 반찬 배달, 아동 보호, 다문화

가정 도움 등 다양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

러 노력도 있었다. 교회 안의 자원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씀사, 201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80611&cid=50762&catego
ryId=51371 (2019. 4. 10. 접속)

66) 뉴스앤조이 취재팀,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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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도시 교회와의 교량이 되어 농촌 봉사 활동을 추

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삼고 정부 부처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교회의

공간을 개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을 위해

서뿐만 아니라 마을 잔치나 주민 모임을 위해서도 교회의 공간이 제공되

기도 한다. 또한, 유형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에 때때로 방문하여 필요를 살피고 정

서적 지원을 하는 교회도 있었다. 이들 교회의 활동은 주로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지지만, 교회에 출석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열려 있는 복지 서비스이며, 지역 사회 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실질적인 상황적 환경을 반영하는 공적 활동이다.

2.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농어촌 교회는 주민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사회의 자원을 개발하면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서는 지역 사회의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면서 주민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 절에서 살펴볼 활동은 지역 경제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

거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등의 일을 교회가 주도함으로써 지

역 사회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는 협력과 자체적인 문

제 해결의 경험을 하게 한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농

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보

탬을 주는 일, 지역의 특징을 살려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는 일,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 등 다양하다. 이

와 같은 활동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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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황을 긴밀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활동 자체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진행해나간다는 점에서 공적 활동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활동이 주목받게 된 맥락과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주민들의 참여가 요청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개신교

내부에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활동은 산발적인 사례로는

꾸준히 발견되어 왔지만, 한 부류의 활동으로서는 봉사의 성격을 가진

여타 활동에 비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던 1970, 80년대 이래로 개별 교회의 성장에

집중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도심

의 몇몇 초대형교회는 탈(脫)지역적 성향을 보였으며, 봉사를 할 때에도

지역의 필요나 특성 및 사회 문화적 조건과 연결되지 않는 활동을 벌였

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67)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개신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그 원인의 하나로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점이 꼽히면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며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교회가 이러한 류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68) 하지만, 지역 사회와 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지역 사회 참여가 목회 전략으로 주목받

기도 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지역 사회의 현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주

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으며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주도해나가는 교회

들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주도

하고 있는 교회의 사례는 교회가 일방향적으로 지역 사회를 향해 봉사를

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

여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현하는 모

67) 이정연, ｢도시근대화와 종교: 1970~80년대 서울 신도심의 창출과 초대형교회의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10-213.

68) 조용훈,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지역교회의 마을공동체운동｣, 선교와 신학 
44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8. 2.), 50. 문헌 자료와 현장에서 교회
가 주민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은 개신교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자
주 지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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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준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교회 내부의 관심이 대두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

다는 맥락이 닿아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지역 사회 개발

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를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연구 자료나 정책상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

어 아래로부터 지역 사회의 개발과 활성화를 이루는 일련의 활동은 보통

‘마을 만들기’또는 ‘마을 공동체 운동’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공동체의 붕괴, 산업화와 도시화의 폐해, 지방 소멸,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개발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치즈꾸리(まちづくり)’, 즉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69)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주로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골목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 때 일본

마치즈꾸리의 사례들도 참고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는 북촌, 인사동 등의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를 고민했고, 주민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가꾸며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보존하도록 지역 공청회와 토론회, 마을 만들기 주민 학교를 개최했다.

2000년대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마을 만들기를 정책으로 적용하여 주

민이 지역 사회의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

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으며, 마을 만들기 정책을 통해 물리적인 정비 사

업에 그쳤던 기존의 도시 개발 정책의 한계와 경기 침체 상황을 보완하

고자 했다.70) 국내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

69) 김혜숙, ｢마을 만들기 기반이용에 관한 연구: 마루야마지구, 마니와시, 마루가메
정 상점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3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
소, 2018. 6.), 23-25. 일본에서 마치즈꾸리라는 말은 1962년 나고야에서 일어난
도시 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에 도로와 구획을 정
비하는 중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화되었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이후로는 주민들이 일상의 거주 환경을
정비하고 가꾸는데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마을의 개성
과 고유성이 강조되었다. 엔도 야스히로,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
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 김찬호 옮김 (서울: 황금가지, 1997), 5-7.

70) 김세용 외,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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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석기와 임현진은 현대의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고립과 소

외와 같은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해답이 지

역, 특히 “사회생활의 집합이자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마을”이라는 미시

적인 공간에 있다고 강조한다.71) 그들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

킬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다루며,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사

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72)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정책 과제를 세

우고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역사

문화 보존, 노후주거환경개선, 커뮤니티 보전, 에너지 절약,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73)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지방 자치 단체와 외부 전문가의 문제의식에서 사업이 출발

하거나,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만 치우치는 경우에는 마을간 갈등이 생기

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기도 한다.74) 공석기와 임현진 또한 지역

공동체는 위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

로 협동과 연대와 공생을 위한 삶의 과정과 관심을 두어야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75) 따라서 마을 만들기를 비롯하여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에는 주요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

회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도 해당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2.), 4.
71) 공석기·임현진,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경기: 진인진,

2020), 16.
72) 공석기와 임현진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풀뿌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
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요인으로 꼽았다. 끈기(지역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탄
력성), 참여(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기), 소통(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합의), 혁신(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 협치(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을 위한 전략). 공석기·임현진, 마을에
해답이 있다, 22-31.

73) 김세용 외,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5.
74) 남원석·이성룡, ｢마을 만들기, 성공의 조건｣, 이슈&진단 47 (경기연구원, 2012.

5.), 10-11.
75) 공석기·임현진, 마을에 해답이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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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은 행정적으로 나뉘어 있는 면, 리의 구역 외에도 전통적

인 지역 공동체이자 사회생활의 단위인 마을이 남아 있어서, 주로 이러

한 집촌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지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촉

발시키고 있는 농가 소득의 저하, 낙후된 환경, 고령화 등의 사안은 해당

지역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다. 국내 개신

교 교단 중에서도 큰 규모를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경우, 2017

년 기준 총회 산하에 있는 9,000여 교회의 3분의 1이 읍이나 면에 소재

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76) 이 중 40% 이상이 자립하지 못한 교회

였고 70세 이상의 노인이 교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이나 면소

재지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노인의 비율이 더 높다.77) 농어촌 지역의

현황과 교회의 위기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한 교회들은 스스로

가 마을의 한 부분이자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을 활성화시

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활동은 주민

들과 함께 어울리며 필요한 대처를 고민하고 실행하며 힘을 북돋우는 일

이며, 지역 공동체의 와해에 대처하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경험을 하게 한다.

농어촌 교회가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에서는

농어촌의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는 농가 소득

의 감소, 무분별한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지와 자연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

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설

립을 주도하는 교회들도 있다. 일례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위치한 송

림교회는 마을 기업을 세워 농산물을 가공하는 환경과 유통할 수 있는

7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2회 총회 회의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1318.

77) 백명기, ｢농어촌, 마을교회와 마을목회｣, 마을목회, 세상 속으로, 강성열 엮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7), 136, 149.



- 37 -

통로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마을 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

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

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

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8) 마을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하며,

출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기업 전체의 이익과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이익이 실현되어야 하고, 사업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되어

야한다.79) 송림교회 담임목회자는 농민들이 뜨거운 볕 아래서 기르고 수

확한 양파가 헐값으로 팔리는 것을 보고 사비를 털어 양파를 가공하는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세웠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마을 이장과 주민들

이 농산물의 가공과 이를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마을

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80) 2011년에 마을 기업으로 선

정된 ‘꿈이 익는 영농조합(꿈포유)’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

확한 작물로 즙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양파즙을 주력 상품으로 삼아

오디, 아로니아, 블루베리, 토마토 등의 농작물을 가공하고 있으며, 액상

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농작물을 철저하게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 길러내

겠다는 농사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81) 또한, 마을 기업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떼어 마을 잔치, 주민들의 백내장 수술, 장학금 등을 위해 환원하

여 마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전남 장성군 남면에 소재한 백운교회는 농어촌의 자연

을 활용하고 농업인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1970, 80년대에 백운교회는 다른 농어촌 교회들처럼 농업의 어두운 전망

과 이농 현상의 여파를 겪었다. 당시 백운교회는 농민들이 여러 잡부금

을 강요당하고, 정부가 도로 등을 만드는 데 임금도 없이 부역에 동원되

78) 행정안전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8, 1.
79) 행정안전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4.
80) ｢8편. 귀한 황새가 돌아온다. 회복을 일구는 광시 송림교회｣, CGNTV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2014. 8. 25.

81) ｢[함께 만드는 마을기업] 꿈이 익는 영농조합｣, 충청신문, 2015. 12. 16. http://
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056 (2019. 5.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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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반발해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청했다.82) 1990년에

‘한마음공동체(한마음공동체영농조합법인)’를 설립하면서부터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 개발을 추진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무분

별하게 사용되어온 화학 비료 때문에 환경과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외

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까지 수입되면서 국내 농가의 경제적 입지가 흔

들리는 상황가운데, 백운교회는 발효 퇴비를 공동으로 생산하여 땅을 살

리고, 농약 대신 효소와 식초를 쓰며 유통에 방부제를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83) 한마

음공동체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필요한 자금은 신용협동조합

을 통해, 유통 경로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판매

방식도 처음에는 직거래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매

장을 통해 지역의 농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한마음공동체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에코한마음’ 전국에 51개의 점포를 냈고, 생산자 조합원은 96

명에 달한다.84) 한마음공동체는 2005년에 친환경농업대상 소비유통분에

서 상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되었다. 백운

교회는 한마음공동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여러 지역 공동체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

다. 폐교를 매입하여 한마음자연학교를 세워 친환경 농업을 교육하고, 소

비자들이 생산 현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여러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

다.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교회가 주축이 되어 관광을 활성화

시키거나 마을 축제를 정착시키는 사례도 있다. 이는 농어촌의 자연과

지역의 특징을 살려 행사를 기획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관광

객들을 불러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에 활기를

가져오고 함께 일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을 공동체로 묶는 일이다. 보령시

82)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113-117.
83) 남상도, ｢농어촌 선교: 생명 살리기 운동｣, 선교와 신학 22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8), 128-129.

84) ｢한마음공동체 탐구｣, 장성투데이, 2020. 2. 24. http://www.jstnews.co.kr/new
s/articleView.html?idxno=3786 (2021. 12. 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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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에 위치한 시온교회는 매년 5월 교회 마당에 꽃 화분을 모아 교회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들꽃 축제를 열었다. 인근의

양돈 농가에서 나는 냄새가 마을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보고, 양돈 농가의 도움과 지역 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서 교회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며 흔하지만 향기로운 들꽃

을 감상하는 축제를 연 것이다.85) 이 축제의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온새

미로 축제’라는 이름의 지역행사가 되었다. 해마다 천오백 명 이상이 이

축제를 찾아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또한, ‘추수감사 풍년 한마당’ 잔치를 여러 해 열어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 마당으로 모이기도 했다. 잔치가 열리면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들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이엉 엮기, 두부 만들기와 같은

놀이를 한다. 이 잔치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4개 마을의 이장들을 중심

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86) 이에 2011년 당시

신죽 3리 이장이었던 강씨는 “(목사가) 농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마

을이 되도록 제안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과 더불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87)

농어촌 교회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지

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한다. 충주시 동

량면에 위치한 전원교회의 담임목사는 미생물, 발효 퇴비, 효소 등을 공

부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길러내고 있는 농부이기도 하다. 전원

교회가 자연 농법을 연구하고 유기농 마을 가꾸기에 매진하다보니 면사

무소의 농촌상담소장이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젝트를 맡아보라는 제안을

했다. 전원교회는 마을 이장, 대동계장, 남녀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등 마을의 임원들, 지역 출신이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사업 계획서를 마련했다.88)

85)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교회: 들꽃마당 시온교회｣, 가스펠투데이, 2018. 4. 12.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 (2019. 4. 8. 접
속)

86)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17.
87) ｢농촌 목회의 비전! 가을걷이 전도법(들꽃마당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CBS ｢
新(신) 사도행전｣, 201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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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획서가 채택되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동량면 사천마을이 건강

장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마을회관 건립, 하천변의 환경 정비, 주민들의

소일거리 창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이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

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앞장서서 일을 도맡았던 한석봉 목사는

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사업을 이끌었다.89)

이처럼 지역 사회 구성원이 함께 꾸리고 누리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

이 하나로 뭉치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전원교회는 사업 기간 후에도 꾸준히 마을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소

통하기를 힘써오고 있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 기관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다. 농산물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마을 기업을 세워 질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었으

며,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

회들도 있었다. 또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앞장서서 주민

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교회들도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개

발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의 활동 방향은 지역

의 현황과 사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문

제, 복지의 문제, 생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수익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 사

회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와해에 대처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라는 의미도 가

진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은 지역 사회 차

원의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개발에 힘쓰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공적인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88) ｢[추수감사절특집] 한석봉 목사(충주전원교회)｣, CBS ｢미션2014｣, 2013. 11. 18.
89)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활천 759/2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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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특징

지역 사회에서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공적 활동들은 지역 사회의 일

부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아래로

부터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일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종교적 실천이

기도 하다. 이 장에서 다루는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특

징은 Ⅳ장에서 다룰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발현 양상과 성격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벌이는 공적 활동의 특징은 현장 연구를 시행한 충주시 동량면 전원교회

와 보령시 천북면 시온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사회와의 공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교회의 구성원들

은 고령화와 이농 현상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교회의 존립과 별

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부분으로서 교회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담임목회자를 비롯한 신도들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이들은 교회와 지역 사회의 공동의 문제와 현안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참여 활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교

회는 지역 사회에 참여할 때 많은 활동을 벌이고 성과를 내는 데보다 주

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여러 기

관과 주민 개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결과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

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

회 참여 활동은 종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담임목회자와 신도

들은 교회의 활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교적 동기가 작

용했다고 진술한다.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활

동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배제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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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사회와 교회가 공유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 절에서 중점적

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와 지역 사회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는 기

본적인 이유가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교회가 벌이는 활동은 국가적으로 위로부터 추진되는 일이 아

니라, 민간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치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이면서 지역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교회와 지역 사회가 유기적이라는 점은 개신교 내부에서 농어촌 지역

과 농어촌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까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먼

저 드러난다. 특히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면

서 발생하는 농어촌의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을 농어촌 교회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2018년에 대한예수

교장로회(통합)에서 주최한 마을 목회 대회의 주제인 “마을이 살아야 교

회가 산다”가 잘 보여주고 있다.90) 위 교단에서 농어촌 지역의 선교 활

동과 농어촌 교회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농어촌선교부)의 총무를 맡았던

백명기 목사는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며

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농촌마을의 인구가 감소하면 농촌교회 역시

교인수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91) 이러

한 인식은 교회 내부에서 걱정 섞인 위기의식으로 관찰될 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일반적으로도 공유되고 있다. 충주 전원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농촌 인구의 감소가 교회를 비롯한 지역

90) ｢마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18 마을목회 대회｣,
CTS, 2018. 7. 3.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36274
(2021. 11. 28. 접속)

91) 백명기, ｢농어촌, 마을교회와 마을목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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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92)

현지 조사를 시행한 교회의 담임목회자 역시 교회가 위치해 있는 농

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다 2003년 5월에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의 전원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

회)에 부임한 한석봉 목사는 한 개신교계 잡지 인터뷰에서 도시에서 농

촌으로 임지를 옮겼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

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이고 두 번째는 이농현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떠나다보니 자연스럽게

농촌의 교회는 비어가고, 교회가 비어가기 때문에 여건상 자립이 어렵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회자들이 뿌리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은 농촌, 어촌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93) (2010.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한석봉 목사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농어촌의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있다고 진단하며, 사람이 없어 교회가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1993년 8월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의 시온교회(대한예수교장로

회 통합)에 부임한 김영진 목사도 한석봉 목사와 같은 맥락 안에서 지역

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농촌이 인구가 축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인 수가 줄어들면 실망

하는 분들도 있지요. 본인들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이

있죠.”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오늘 농촌이 위기에 처해있듯이 농촌교회도 위기 앞에 있다. 그렇다고

농촌교회가 마냥 의기소침해 있을 수만은 없다. … 농촌교회는 용기를

92) 2021. 10. 28. 지역 사회 관계자(전원교회) B씨 인터뷰
93)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 흙을 닮은 순수한 목회 이야기(1)-전원성결교회 한
석봉 목사｣, 월간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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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을 공

동체를 통해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촌교회와 목회자 가치관

의 변화는 교회 역할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94) (2013. 시

온교회 김영진 목사)

시온교회의 경우, 한 때 100여 명의 신도가 예배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30~4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김영진 목사는 2회기 차 인터뷰

날의 불과 며칠 전에도 성도 한 명의 장례를 치렀다. 그는 농어촌 지역

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서, 농어촌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장을

논의하는 데 단순히 성도 수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규모에 초점을 두

는 데에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나아가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어촌 교

회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지역과 교회가 사활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어진다. 김영진

목사는 교회가 마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했

다.

“교회가 이 마을의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학교와 같은 다른 부분이 건

강을 잃어가고 있으면,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

게든 도우려고 교회라고 하는 한 부분이 접촉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낙동초등학교 차 운행을 저 노란 차를 가지고 한 거예

요. 교회가 학교를 살린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

여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각자의 부분들이 모여서 지역

이 좀 더 건강하게요.”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면내에 있는 낙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10년에 통폐합 직전

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학부모들, 동문들과 더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

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 시내버스 정류장 간격이 멀게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교회

94)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마을 만들기와 생명선교,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
연구소·농어촌선교연구소 엮음, 한들출판사, 20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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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동원하여 김영진 목사가 15년 이상 직접 차량 운행을 했다. 또한,

교회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을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옮겼다.

등하교가 수월해지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오히려 낙동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겼다. 김영진 목사는 인터뷰에서 고

령화와 이농 현상의 큰 흐름 안에서 교회 신도의 감소가 예상되듯이 학

생이 없으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지역에 학생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의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

는 부분인 학교가 없어질 상황에선 다른 지역의 부분인 교회가 힘을 보

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교회가 지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듯이 교회의 담임목회자도 지

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담임목회자는 신도들의 종교 생

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개별 교회의 책임자로, 교

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하거나 지역 사회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지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현지 조사한 교회들의 담임목

회자들은 20~30년을 한 교회에 머물며 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

융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처음에는 외지인으로 지역에 들

어왔다. 김영진 목사는 목사의 경우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귀농·귀

촌인보다는 정착하기가 좋지만, 농어촌 특유의 성향 상 삼 대(代)는 지역

에 살아야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95) 귀

농·귀촌인과 주민의 공생 및 융·화합 문제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현안으

로도 부각되고 있다.96) 박대식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태

도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지만, 귀농·귀촌인

의 지역 사회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마을 주민들의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

95)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귀농·귀촌인이 지역 사회에 융화되
는 데 겪는 어려움은 다른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충주시 동량면
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귀촌한지 12년이 되었지만 자신을 여전히 지역 주민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 외지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2021. 10. 28. 지역 주민(전
원교회) A씨 인터뷰.

96) 박대식,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한국농촌사회학회,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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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제시하며, “귀농·귀촌인이 마을이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농촌 주민(원주민)과 화합하고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97)

현지 조사한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위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귀농·귀

촌인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고, 기존 주민과의 화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되었다.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는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

고 있었다.

“나는 목회자로서, 농사를 직접 하지는 않아도,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

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

한 포인트는 자연이지요. 농촌은 근원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래서 이곳〔온새미로 축제가 열리는 신죽리 수목원〕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

자의 삽입)

시온교회는 교회 마당에 꽃 화분을 모아 교회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매년 5월에 들꽃 축제를 열었는데, 그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온새미로 축제’라는 이름의 지역 행사가 되었고, 해마다 천오백

명 이상의 사람이 축제에 찾아오고 있다.98)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교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의 시작을 주도한 김영진 목사는 목회자이자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석봉 목사는 15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트랙터로 지역 주민

들의 농사도 돕고 있다. 스스로를 ‘농사꾼’이라고 부르는 그는 한 개신교

방송에서 농사를 시작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도 농사꾼이고 여기 살려고 왔다’를 보여주려

97) 박대식,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 28-30. 박대식은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964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했다.

98)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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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농사거든요. 트랙터를 몰고 다니니까 마을 주민들한테서 ‘와!’ 소리

가 나요. ‘목사가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 사람이구나’느끼는 거죠.”99)

(2017. 8. 29.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는 지역의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B

씨는 한석봉 목사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농민으로 살아가며 지역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석봉 목사를 “친구 같은 농민”이라고 표현했다. 지역 사회

에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진 농어촌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이 모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석봉 목사는 농사를 통해 지역의 주민이 되겠다

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그를 “우리랑 같이 살 사람”으

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한석봉 목사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필요를 살피며 개인과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진행되는 데 힘을 보태는 실질적인 행

위자인 신도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로, 교회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신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벌이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 동참하

는 것은 그들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타자로서 참여하거나 시혜적

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포함된 지역 사회의 현안에 적

극적으로 반응하는 일이다. 충주시 천북면에서 만난 D씨는 선대부터 천

북면에 거주한 토박이로, 현재는 지역 사회에서 공적 업무를 맡고 있으

면서, 시온교회에도 15년 이상 출석한 신자다. D씨는 인터뷰에서 낙동초

등학교의 통폐합 위기 상황에 대처했던 일을 그의 시점에서 떠올렸다.

“나는 학교운영위원, 학부형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통폐합을 한다고 하

니까 학교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가 함께 갈 수

있을까. …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버스가 이 도로로 다니면 농촌

마을은 정류장들도 1~2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버스 타러 나

99) ｢25편. 희망을 품은 한 알의 밀｣, CGNTV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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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쿨버스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 그 때 당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교

우들과 무료로 해보면 어떻겠나. 장로님이 한문을 했고, 사모님이 피아

노를 가르치고요, 영문학과 나온 우리 며느리까지 지원을 나갔지요.”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신자(시온교회) D씨 인터뷰)

D씨는 지역 주민으로서 스스로를 학교의 통폐합 상황이라는 현안의 당

사자로 여겼고, 앞장서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또한, 학교의 운영위원이

자 교회의 신도로서 교회가 이 현안에 참여하는 데 소통의 다리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시온교회와 전원교회의 사례 외에도 농어촌 교

회가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거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

체적인 노력의 내용은 Ⅱ장에서 여러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 사례

를 통해서 보인 바 있다. 고령화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찬 배달, 목욕

봉사,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하는 교회들

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열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

우에는 도농 교류나 아동 센터 운영,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상영회를 하거나 음악, 춤 동아리 등을 운영

하는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만

들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과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례

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농어촌 교회의 활동들은 지역의 실제적인 상황

이 반영되어 있는 일로,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교회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타자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어촌 교회는 고령화와 이농 현상 등과 같은 지역 사회의 문제적 상

황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여러 현

안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교회 중에서는

지역의 위기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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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를 지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

의 담임목회자는 부임 당시에는 외지인이나 다름없었으나 20~30년 이상

의 오랜 시간을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 머물렀으며,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도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라는 점은 교회가 활동하는 영역이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관심사와 유리되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활

동이나 지배적인 위치에서 추진의 당위성을 부과하는 성격의 활동이 아

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아래로부터의 자치적인 활동이

다.

2. 관계 중심적 활동 전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전개 과정 중 주민들과의 우호

적인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관계 지향적

이고, 지역의 기관들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와 참여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

개된다는 점에서 관계 기반적인 특징을 보인다. 활동의 과정에서 관계가

중요시 여겨지고 기반이 되기도 하는 관계 중심적인 모습과 함께 활동의

확장이나 문제 해결 자체보다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면모가 보이

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관계 중심적인 특

징의 단초는 이미 위의 절에서도 드러난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지역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문제와 현안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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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떨어져있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주민 개인들 및 지역의 기관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지역 사회 및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

계를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농어촌 교회는 해

당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만

들고 관계를 쌓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다고 말했다.

“저는 계속 꾸준하게 봄철에 로터리를 쳐드리고, 비닐을 쳐드린다든지

해요. …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옆 동네도 돕고 했으니까. …

지금 되돌아보면 관계를 활짝 연 것이죠.” (2020. 4. 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마을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무턱대고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 관한 공

부도 필요하다.”100) (2013.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한석봉 목사는 주민들의 농사일을 꾸준히 도우면서 관계를 쌓았다. 특히

고령의 주민이 농사를 짓는 데 힘이 필요하거나 농사 장비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시 교회와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젊은

이들이 지역에 방문하여 매년 여름 농사일을 비롯한 마을 환경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겨울엔 제설작

업을 할 예정이고 큰 교회에 농기계 지원 요청도 해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01) 김영진 목사는 지

역 주민들과 여행을 가고, 지역 일에도 참여하며 주민들에게 자주 얼굴

을 비추었다. 주민들의 생업인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주보에 매번

100)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28.
101) 2021. 10. 2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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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싣고 있으며, 교회에서 영농 교실도 여러 번

개최했다. 농업과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는 등 지

역 주민들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김영진 목

사는 인터뷰에서 주민들과 어떤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

다고 말했다.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을 예로 들면서, 잘 하는 것보다 ‘같

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02) 이처럼 시온교회는 지역의 일

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가 주민들과 만

날 수 있는 접점을 적극적으로 만들며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과정상에서도 주민들과의 관계

가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전개의 기반 주요한 기반이 되는 모습이 관찰된

다. 농어촌 교회의 활동은 초기부터 과업 중심적으로 먼저 시설을 세우

고 사업을 꾸리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 시

간이 지나고 전문성이 생기면서 유형의 체계적인 기관과 사업으로 자연

스레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농어촌 교회의 활동은 주민들과의

유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지역의 필요를 면밀히 이해할수록 방법과 분야가 대개 확대되고, 더

욱 조직적으로 전개되곤 한다. 시온교회는 2018년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

가 결성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온교회는 영화 상영, 지역 축제

개최,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하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었는데, 한때 폐교가 될 위기를 겪은 낙동초등학교

에 도입된 음악 활동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두루 좋은 호응을 얻자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결성한 것이다.

102) “잘하는 것보다 ‘한다’가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한다가 중요해요. 사실 〔오케
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틀리는 건 당연하고요. …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바이올
린을 하시는데,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이올린 연주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건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었다고요. 잘 하는 연주는 인터넷에서
보면 돼요. 우린 하는 게 중요하죠. 지켜보면 참석하신 분들도 연주 잘하는 걸 보
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농사짓는 분들인데 연주하는 걸 보면서 박수치는 거죠. 그
게 문화의 힘이고요.”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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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초등학교에 저희 집사람이 합창이랑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

린도 따로 하고요. 원래 폐교가 될 학교인데 쫓아다니면서 음악프로그

램을 학교에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어른

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일 먼저 호응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권사님도 바이올린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

마을 분들이 오셨죠. 천주교인도 계시고요. 문화적인 구심점이죠.”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교회 신도들이 먼저 오케스트라 결성에 호응했고, 초기에는 예배당을 개

방하여 연습을 했다.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는 보령시 동아리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구했고, 지역의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103) 현재는 교회 인근의 신죽리 수목원

에 연습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2회기 차 인터뷰 당일, 김영

진 목사는 필자에게 제법 장비가 갖추어진 연습실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앰프를 사주었다면서 인터뷰 다음 날도 각 마

을에 행사가 있어서 초청 공연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오케스트라를 협동조

합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104)

전원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마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세우는 등 지역의 큰일들을 도맡았는데, 이 역시 주민들과의

관계와 지역에의 관심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던 2006년, 시작은 철저한 유기농이었다. 쌀

겨 발효퇴비 만들기, 각종 효소 만들기 등을 직접 하다 보니 소문이 주

변에 나면서 면사무소의 농촌삼당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농촌건강장

수마을 프로젝트를 줄 테니 3일 안에 3년짜리 마을 사업 계획서를 세

워서 가져오라는 것이다. … 그래서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전국을 돌며 마을들을 견학했다. 그리고 마을이장, 대동계장, 노인회장,

103) 보령 공예촌 문화축제 연주(2018년 10월), 천북면 온새미로 축제 연주(2018년
11월), 대천천변 예술거리 축제 연주(2019년 6월) 등 다수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 소개 팸플릿 참고)

104)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 53 -

부녀회장 등 마을 임원들과 우리 마을 출신의 시청직원들을 찾아가 사

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참여시켜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제출했

다.”105) (2017,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한석봉 목사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로 지역 주민들

의 일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재취하는 토착 미생물을 쌀겨와 함께

발효시켜 만든 천연 퇴비로 주민들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의 사정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민들과의 관계를 쌓아온 그에게

먼저 사업을 추진해보라는 제안이 온 것이다. 이처럼 필자가 현지 조사

한 교회들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교회와 주민들의 유대 관계와 교회

의 지역 사회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하고, 필요와 상황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

성을 쌓아가며 더욱 체계적인 활동으로 자리를 잡거나 괄목할만한 결과

를 내는 양상을 보였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의 기관 및 주민들과의 관

계가 기반이 되어 이들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탄력을 얻기도 한다. 전원

교회가 주도하여 진행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사례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데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맺어온 관계에서

출발한 일이면서, 그 관계로부터 나온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

모의 일들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원교회가 소재한 사천마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통해 1

차 년도(2007년)에 마을회관을 세웠고, 2차 년도(2008년)에는 마을 하천

변에 야생화 꽃길을 가꾸었으며, 3차 년도(2009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소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한우 20마리를 들여와 사육했다.106) 농촌건강장

수마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사를 잠시 쉬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노인

들을 위한 노래 교실과 건강 체조 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105)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90.
106)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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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도 교회와 지역 내 기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 관계가 바탕이 되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

하는데, 그 관계의 성격이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지역 내 기관과 유

기적 관계를 하고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

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을 이끌

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물론 교회 자체를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을과 농업에 관계된 일들은 정해진 항목을 통해 지

정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107) (2013,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김영진 목사는 지역의 기관들이 종교 공동체로서의 속성만 본다면 교회

에 지원하지 않겠지만, 지역 사회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주도

하는 활동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온교회가 주도하

여 창단한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는 보령시에 동아리로 등록되어 전문 강

사가 지원되고 있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앰프 등 기기를 기증받

는 등 지역의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한

편, 지역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주민들에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모

임의 장을 열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시온교

회는 특히 학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했다.108) 학생들의 통학

차량 운행을 하면서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매일 만날 수 있었고, 교회에

서 운영하던 공부방을 학교의 방과 후 수업으로 옮기고 특히 음악 활동

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면서 성인 주민을 포함하는 오케스트라를 결성하

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 내 기관들과의 관계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도 한다.

지역 안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주민 개인들도 교회가 주도하는 지역

107)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28.
108)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자체로만으로가 아니라 지역의 시스템도 잘
활용하는 거죠. 지역 학교를 잘 설득하고요. …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눈여겨보면
서 활용해 내는 거죠. 특히 학교가 중요했어요.”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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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관찰된

시온교회의 경우, 교회와 주민들이 쌓아온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가 주민

들의 참여의 바탕이 되었다. 다음은 교회 앞마당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한 온새미로 축제에 주민들이 흔쾌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김영진 목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저는 마을 분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요.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도

많이 했죠. 특히 활기 있는 다른 마을들을 컨택해서 함께 다녔어요. 그

럼 마을 분들이 우리 마을도 저렇게 될 수는 없을까 피드백을 하시죠.

그럼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걸 몇

년 하다가 우리가 들꽃축제 할 때 마을 분들께 자원봉사 요청을 하면

흔쾌히 오셨어요. 그런 과정 없이 교회가 이런 것 하는데 좀 도와 달라

하면 어렵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교회일, 마을 일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일이라는 관점이죠. 신죽리 분들이 자원봉사 오시고 다음엔 천북

면 전체에서 오셨어요.”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김영진 목사는 먼저 지역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관계를 쌓으

며 그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주도적

으로 전개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그 관심의 진정성을 표현했다. 이를 아

는 주민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흔쾌히 힘을 보탠 것이다.

지역의 기관 및 주민들의 도움과 참여로 교회가 주도하는 공적인 활

동이 탄력과 지원을 얻는 모습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를 단순히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

하겠다.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관심

사를 다루고 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적 활동이며, 활동의 시작과 전

개상에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유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지향되며

그러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

어촌 교회의 활동에 지역의 기관 및 주민들과의 관계가 동원되는 모습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으로 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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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늘 확장만 되는 것은 아

니었다. 현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활동의 규모나 가짓수를 축소하는 모습

이 관찰되기도 했는데, 활동 자체보다 주민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 사례로 전원교회의 경우, 도시 교회와의 접점을 통해 주

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업비를 받아 주민들과 작목

반을 결성하는 등 주민들이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현재는 사업적인 활동들을 벌이기보다는 도시 교회와의 연결

고리를 통한 농촌봉사활동이나 교회의 인력과 농기계를 이용하여 주민들

을 돕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석봉 목사는 그 이유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농촌 교회들 같은 경우엔 생협을 만들거나 영농조합을 만들면서

〔주민들을〕 참여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돈이 개입

되면,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이윤이나 혜택이〕 목사나 성도에게

조금 더 가면, 누군가에게 혜택이 더 가면 신뢰가 깨져요.” (2020. 4. 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그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면, 활동에 참

여하는 개인들에게 재정적인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분배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한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정책

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물론 영리가 생기는 사업이 반드시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겠으나, 전원교회가 이러한 사업적인 활동을 축소한

까닭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든 것은 교회가

수익과 성과보다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뒷

받침한다.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지역의 기관

및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교

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는 지배적인 성격의 관계가 아니

라, 일상적이어서 친숙하고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다. 필

자가 현지 조사를 한 교회들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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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점을 두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고 활동을 이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주민들도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사

례가 발견되며, 교회의 활동이 자리를 잡고 알려지면서 지역의 기관이나

기업과의 연계가 늘어나 전문성과 재정적인 안정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농어촌 교회의 사회 참여 활동

은 지역 사회 및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전개 과정

상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 간의 관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교회가 벌이는 활동 자체의 확장과 그로 인한 성과도 괄목

할만했지만, 그보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활동 영역

을 의도적으로 일부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정리하면, 농어촌 교회의 지

역 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힘입어 확장되고 체계화되며, 과

업 자체보다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우선에 두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3. 종교적 실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지역 사회와의 공동의 관심사

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이라는 점을 앞

서 설명했다. 농어촌 교회가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

한 활동을 할 때는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 신앙 고백 등

에 쓰이는 종교적 표현이 외면적으로 부각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담임목회자와 신도들이 지역 사회와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종교적인

시각이 드러나며,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신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

는 이유에 종교적인 동기가 작동하고, 활동 자체가 종교 내의 설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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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의미 부여되고 있었다. 활동을 통해 종교적 교훈을 얻었다고 말

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공적 활동의

면모를 보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종교적 실천으로

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와 종교

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 경제, 생태, 문화 등 지역 사

회의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배제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면

모는 교회 구성원들이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과 활동의 주체

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종교적인 맥락 안에 있다는 점에

서 드러난다. 현지 조사를 진행한 교회들의 담임목회자들은 교회가 벌이

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외면상 비종교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고 말했다.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가 주민들의 농사일을 돕는 것은 교회

의 이름으로 지역의 필요를 살피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활

동이지만, 잡초를 뽑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행위 자체는 신도가 아닌 주

민들이 하는 농사와 다르지 않다.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는 “돼지농가에

갈 때는 돼지에 대해 공부하고, 한우농가에 갈 때는 한우에 대해 공부”

하여 주민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109) 그는 교회 내부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일”

하는 것은 교회와 지역 사회가 “같이 가”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교회 내부와 외부의〕 언어를 통일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통일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먼저 통일해서 같이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일부러 막걸리도 가져다 놓고 했어요. 예전에 추수감사잔치 할 때

도 네 개 마을이 모이면 그 분들은 술 좋아하시니까 한 잔씩 하시고

요.”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이 설명은 같이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공동의 문제 해결

109) ｢폼나는 교회보다 폼나는 삶 문화 르네상스 ‘신바람’: 8. 충남 보령 시온교회｣,
한겨레, 2017. 12.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23208.html
(2021. 12.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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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면서 관계 중심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동

시에, 교회가 신도가 아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종교적 정체성을

정면에 내세우기보다 종교적 정체성의 표현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응한 교회의 담임목회자들과 신도들은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데 필요한 ‘언어 통일’의 방법으로 종교적 정체성의 표현을 때

론 자제하여 지역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들이 관계하고 있

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교회의 활동을 종교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시온교회와 전원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

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우리 지역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배추 농사를 많이 해요. 근데 배추

가격이 폭락하고 헐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서울 서북노회 쪽에 차

를 몰고 다니면서 직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

겼죠. ‘우리 교인만’하는 관점이 사라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

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여기〔인터뷰가 진행된 전원교회 건물〕가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이

내 교회다. 여기서는 전원교회의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의 목사이지만,

저들이 인정 하든 말든 난 이 동네 목사다 하고 〔동네에〕 내려간 거

죠.” (2020. 4. 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

입)

김영진 목사와 한석봉 목사는 공통적으로 교회와 교회 바깥, 성도와 성

도가 아닌 주민들을 구별하기보다는 지역 전체가 교회이고 주민 모두가

그들의 목회 활동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진 목사는

주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한석봉 목사는 스스로

가 동네 목사이고 지역이 교회라고 여겼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행위와 언어가 교회 바깥을 아우르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에 맞추어 조정되어 있더라도, 지역과 주민에 대한 이해에 기본적으

로 종교 내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활동

에서는 비록 종교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활동을 하는

주체의 관점과 태도의 기저에는 종교적인 시각과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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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사회와 주민을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에 종교적인 시각이 드러나

듯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담임목회자와 신도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에서도 종교적인 성격이 발견된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역 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이나 지역 사회 차원

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할 때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

에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시온교회가 소재한

충주시 천북면이 고향이고 해당 지역에서 공적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시

온교회 신자이기도 한 D씨는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축제에 힘을 보탠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행사만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돈을 끌어오고 행정에서 지

원 받고, 지역 사회에서 협찬 받을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내가 월급에

대한 십일조를 하지만, 이런 일들에 쓰는 제 돈도 헌금이라고 생각해

요.”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신자(시온교회) D씨 인터뷰)

그는 지역 행사에 보태는 개인의 돈을 종교적인 의미의 “헌금”이라고 표

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교회의 활동을 “사역

(ministry)”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성경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님을 위한 봉사 등”을 가리키는 말이

다.110) 공적 속성을 가진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 일조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활동을 주도하는 공식적인 주체를 종교 공동체인 교회로, 활동에 참여하

는 스스로를 교인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들꽃을 모아 전시

하고, 축제를 열어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고, 주민들을 모아 음식을 나누

고 오락을 즐기는 활동이 외면적으로 종교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에

참여하는 교회의 구성원은 이를 교회의 일이자 종교적 실천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동 자체의 가치와 당위성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

110) 가스펠서브, ｢사역｣, 교회용어사전(Glossary of Christianity) (서울: 생명의말씀
사, 201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5613&cid=50762&category
Id=51365 (2021. 12. 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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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실천이다. 담임목회자와 신도들은 지역 사회

친화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의 이유와 의미를 종교 내

부의 교리와 고백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특히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

동을 종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선교(mission)”라고 보는 관점이 담

임목회자와 신도들의 인터뷰에서 반복되어 등장하였다. 교회가 주도하여

개최한 지역 행사에 들인 개인의 돈을 헌금이라고 말했던 D씨는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벌이는 동기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는 교우들끼리 단절되어서 예배만 드리면 전도가 안돼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폐쇄가 되는 거죠.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문을 열어두고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운동

회라든지 축제 같은 걸 열어서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사람들

다 초청했죠. 그럼 교회 문턱이 낮아지죠.” (2021. 10. 29. 지역 사회 관

계자·신자(시온교회) D씨 인터뷰)

그는 신도들끼리의 활동만으로는 종교 공동체가 폐쇄되기 쉬우며,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이 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교회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종교 공동체

의 고립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구성원이 유입되는 기회를 만드는 선교의

의도가 담겨있다.

담임목회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선교

로 여기는 관점이 드러났다.

“〔오케스트라에〕 이제 우리 교우 아닌 분들이 훨씬 많죠. 이렇게 같

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우러져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에서 오케스트라도 하는 거죠.”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

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일구어 낸 지역

사회적 관계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목회적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노동을 통해 그들의〔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는 것은 노력의 1/10인 것 같아요.”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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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김영진 목사는 주민들과 두루 관계하며 어우러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으며, 한석봉 목사 역시 농사를 통해 주민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선교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으로 얻는 사회

적인 공신력이 선교의 기반이 된다는 한국일의 관점과도 상통한다.111)

하지만, 한석봉 목사는 주민들과 관계를 쌓고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

더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 않

다고 말한다. 담임목회자들은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주민

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주민들이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

는 것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즉 신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

다. 김영진 목사는 인터뷰에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관계 가운데 “하나

님이 선교”하신다고 말했고, 한석봉 목사는 그의 다른 글에서 본인이 한

것은 일밖에 없는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찬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

술했다.112) 이처럼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선교의

기반이 되는 주민들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특히 마음을 움직여 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에 신의 개입이 있다고

하면서 선교라는 일에 신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선교의 통로로 이해되기도 하

지만,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전략 정도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

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종교적 가르침과 경험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나아가 활동 자체를 예배나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 행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온교회에 출석

하는 D씨는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

를 가져오고 선교의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말

111) 한국일, ｢마을 만들기와 지역교회 역할｣, 106.
112)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으며 목회하였는데 어느덧 예배당이 성도들로 꽉 찼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있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일만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도와 준 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었다.”
한석봉, ｢농사 현장은 나의 배움터｣, 농촌과 목회 8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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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의 실천이기도 하다면서 신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배려

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113) 시온교회의 다른 신도 C씨도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

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면서 설교를 통해 “생활이 기

도고 예배”라고 배웠다고 말했다.114) C씨는 구원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

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총이 아주 큰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힘을 보

태고 있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당위성을 드러냈다.115) 이들은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사랑, 헌신 등 설교를 통해 배우는 종교적 가치

를 구현해내는 일이라 여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교훈으로부터 나

오는 자연스러운 실천이라 말한다. 또한, 그러한 활동에 종교적 표현이

당장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이를 기도나 예배와 다르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진술한다.

담임목회자들은 여러 인터뷰와 글에서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의 진술

은 교회의 활동이 종교적 실천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 속에서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봉사이다. 치욕, 자기부정,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지신 예수 그리

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봉사라는 낱말 속에 요약되어 있다.

…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고 또 힘에 벅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에서 보면 농민들은 언제나 교회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농촌이지만 교회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수록 언

제나 선교의 정당성은 살아 있다.”116) (2012.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113)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신자(시온교회) D씨 인터뷰.
114) 2021. 10. 29. 신자(시온교회) C씨 인터뷰.
115)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

람이든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봉사를 하는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에요. … 지금은 제가 진실로 공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 우리 목사님은 이
런 설교를 하시죠. 내가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었는데 이런 것도 못하겠는가 하
는 말씀이요.” 2021. 10. 29. 신자(시온교회) C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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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교회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저들을 복음화 시킬 것인가. 지금도 되어가고 있지만, 섬김을 통해 자

연스럽게요. 어떻게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처음엔 거대한 계획을 세

웠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소극적이 아니라 현실적

인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농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들을 제

대로 섬기고, 농촌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나오라는 얘기잖

아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럼 어떻게 섬겨서 우리 마을을 살릴 것인

가. 이제껏 농사로 살렸다면,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

도하고 있습니다.”117) (2013.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위의 진술에 따르면, 담임목회자들은 교회가 벌이고 있는 지역 사회 참

여 활동을 ‘봉사’와 ‘섬김’이라고 지칭한다. 종교 경험의 성격(nature)과

그 표현 방식을 탐구한 요아힘 바흐(Joachim Wach)에 따르면, 헌신

(devotion)과 봉사(service)는 종교 경험의 행위적 표현의 주요한 형태로

여겨져 왔다.118) 그는 종교마다 봉사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며 주로 신에

대한 봉사를 다루었는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봉사할 영역과 봉사의 대상

으로서 이웃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119) 또한, 바흐는 모방(imitatio)

의 원리에 따라, 성직자(a man of God), 선지자, 성인의 태도와 행동의

본보기가 봉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그들처럼 사는 것이 완전함이

나 구원의 왕도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봉사가 예수에 의해 이루어

진 모든 일을 요약하는 말이며 교회는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김

영진 목사의 진술과도 통한다.120)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봉사와 섬김이라고

지칭하며 개신교에서 신이자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를 행위의 모범으로

삼는다고 한 진술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신학자들이 제시한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신학적 근거와도 연결된다. 예수의 행보가 오늘날의

교회가 닮아야 할 모델이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

116) 김영진, ｢잔잔하게 두드린 농촌목회이야기｣, 농촌과 목회 56, 2012, 63-64.
117) ｢[추수감사절특집] 한석봉 목사(충주전원교회)｣ CBS ｢미션2014｣ 2013. 11. 18.
118)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Edited with an intro.

by Joseph M. Kitagaw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114.
119)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116.
120)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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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범은 예수가 그러했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가 미래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살피고 지역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며 생태계를 살리는 등의 과제가 있다고 주장한

다.121) 황홍렬은 인터뷰에 응한 교회의 구성원들처럼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봉사’와 ‘섬김’이라고 칭하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디아

코니아(diaconia)’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122) 김옥순은 디아코니

아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의 봉사”로 ‘섬기는 자’인 예수가 다른 사람

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함으로써 보여준 것이며,123) 신학에 기초한 봉

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복지와 다르다고 말한다.124)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외면적으로는 종교 공동체의 안팎을 아우르는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일반적인 봉사로 보일 수 있으나, 교회 내부에

서는 이를 종교적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근거로

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학자들의 설명에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수의 섬김에 전제

되는 ‘사랑’은 연구 참여자들도 강조하는 가치였다. 한석봉 목사는 스스

로를 “농촌을 지키는 주민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을 사랑하

는 목사”라고 칭했다.125) 김영진 목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126) 그가 만나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127) 시온교회 신도 D씨 역시 신도들이 다른 사

121) 정원범, ｢하나님나라 운동으로서의 마을목회｣, 368-369.
122) 황홍렬, ｢마을 만들기, 마을목회와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 181-183. 일반적
으로 개신교 내부에서 디아코니아는 교제 및 연대의 의미를 가진 코이노니아와
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케리그마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기능으로
여겨진다. 디아코니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김옥순 역시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
코니아를 강조한다.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가지는 디아코니아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는 교회의 활동이 종교적 실천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김옥순, ｢파울 필리피
의 그리스도 중심 디아코니아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6/2 (한국실천
신학회, 2011. 2.), 277-319.

123)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21.
124) 김옥순, ｢칭의와 구원의 기초, 디아코니아｣, 복음과 상황 1월호, 2018, 43-44.
125)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89.
126)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김영진 목사(들꽃마당 시온교회)｣, 월간교회성장,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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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128) 이처럼 현

지 조사를 진행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가 벌이는 지역 사회 참여 활

동을 예수의 본보기를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자 섬김과 봉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활동이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

나지 않더라도 종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이에 가담하는 교

회의 구성원에게 종교 경험을 하게하고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동력이 되

기도 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석봉 목사는 유기

농의 방법으로 직접 농사를 짓고 주민들의 농사를 도우며 논밭에서 종교

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때〔주민들만큼 농사에 숙달되었을 즈음〕 처음 노동의 영성을 깨

달았고,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더 많아졌을 때는 희한하게 강단에서 설

교할 때의 느낌과 가장 뜨거울 때 여름에 37~38도 올라갔을 때 일할

때의 느낌과 이상할 정도로 똑같아요. 저기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몸

은 일을 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말씀으로 가 있죠. 작년에도 일하면서

성경을 세 번 들었어요. … 농사를 짓는데 말씀은 더 깊어져요. 영성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요.” (2020. 4. 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는 경작할 사

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를 보내주셨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

하신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한다거나 생명 농업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지요.”129)

(2011.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그는 앞서 언급한 신도 C씨가 “생활이 기도고 예배”라고 한 것과 같이,

논밭에서 일할 때와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할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으

며,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영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했다. 또

한, 농사를 통해 성경에 있는 구절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가

127)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128) 2021. 10. 29. 신자·지역 사회 관계자(시온교회) D씨 인터뷰.
129) ｢농사꾼 목회자라 행복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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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신이 창

조한 땅에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여 그가 보냄을 받았고 이 땅을 잘 가꾸

고 보존해야겠다는 다짐과 논밭에서 느낀 종교적인 고양감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 몰두하고, 20여 년간 꾸준히 농사를 지

으며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실천의 동력이 되었다. 그에게 농사는 종교

적인 경험과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자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인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종교 공동체 내부의 인

식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벌이는 활동이 종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절을 마무리하며 신도가 아닌 주민들 또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주체를 종교 공동체인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겠다. 주민들은 담임목회자에 대해서도 그가 지

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신교의 성직자를 말하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김영진 목사는 교회

가 주민들을 돕고 지역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벌이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

식하고 있다고 했다.

“제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자 하는 이 지역 전체의 활성화에요.

근데 또 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얘길 해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

지 아니까 저도 교회 나갈게요. 말이라도 고맙죠.” (2021. 10. 29. 시온

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김영진 목사는 교회 밖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낸”다고 기사에서 표

현될 정도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130) 주민들은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저도 교회 나갈게요.”라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나

아가 교회의 활동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도움을 얻기도 하고 교회와 관

계를 쌓아온 주민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신도가

아닌 주민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처럼 개신교의 교리를 들어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종교적 면모를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종교 공동체의 종교적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30) ｢폼나는 교회보다 폼나는 삶 문화 르네상스 ‘신바람’: 8. 충남 보령 시온교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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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관점, 스스로가

주민이자 교인으로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활동에 대한 동기와

의미부여, 활동으로 인해 얻는 종교적인 경험과 교훈은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종교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담임목회자와 신도들

은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

현했고, 교회의 활동을 사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 참여 활

동의 동기와 의미도 종교 내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연구 참

여자들은 교회의 활동이 주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선교의 밑거름이 되며, 주민들이 성도가 되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활동을 예수를 모델로 한 ‘봉사’와 ‘섬

김’, 그리고 ‘사랑’의 행위라고 말하며,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을 당위적인 일로 여겼다. 활동을 통해 종교적 교훈을 얻었고 이로 인해

참여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미와 동력을 얻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신도가 아닌 주민들 또한 활동의 주체를 종교 공동체인 교회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Ⅳ장에서 다룰 바와 같이 교회의 활동을 오랜 시간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등의 실천에 비해 종교적인 정체성이 적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에

도, 교회가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한 채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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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

이 장에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충주 전원교회와 보령 시온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발현되

는 양상을 설명하고, 앞의 장들에서 다룬 농어촌 지역의 현황과 교회의

공적 활동의 내용 및 특징이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성격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일 것이다.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

향력은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과 지역 공동체적 수준의 두 차원에서 모

두 드러난다.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는 교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

화와 개종의 사례 등을 통해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발현 양상을 설명

하겠다.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 차원의 일을 실질

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자 한

다. 끝으로,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관계 기반적’

이고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안

에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사회적 조건과 종교의 적극적인 실천이 상

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성격과 형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겠다.

1.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발현 양상

1)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설명할 때,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관찰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히 유효하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긴

정주 기간, 적은 인구 규모, 이웃과의 잦은 교류, 일차 산업 종사자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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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편이

며,131) 반대로 개인이 지역 공동체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

다.132) 주민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동떨어져있지 않고 밀접한 상호 관계

에 있다는 것은 주민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공동체적 수준에서 도출되

는 결정 및 인식과 호환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133) 따라서 특

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교회의 영

향력은 다음 절에서 다룰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영향력과 무

관하지 않으며 이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 연구를 시행한 사례 교회의 구성원과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었다. 첫째,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주민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담임목회자 및 신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

131) 배은석 등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 사회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도농복합지역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한다. 연구에 따르면, 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서 공동체 의식의
하위 요인으로 설정한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은석·박해
긍,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
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한국지역사회복
지학회, 2016), 191. 신영선은 농촌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 측정항목과 형성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심지어 농촌 지역 중에서도 면소재지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하며 “도시화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면소재지로부터의 거리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다. 신영
선,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공동체의식 측정항목 도출 및 형성요인 분
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105.

132) 조영숙 등은 농촌 주민의 지역 사회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혈연 및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의 주민 생활 특성은 개인적, 이익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도시 생활과는 달리 지역 공동체 생활과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주민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전제한다. 조
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 115.

133) 배은석 등에 따르면, 도농복합지역의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촌 지역 주민의 공
동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참여 의향도 농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배은석·박해긍,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지역사회복지학 58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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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회를 친밀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

었다. 둘째,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주민이 신도가 되는 경우도 발견되었

는데, 개종에는 교회의 활동에 따른 잦은 교류와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종의 사례는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종

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교회와 주민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교회와 주민의 우호적인 관계는 교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신도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담임목회자와의 친밀함

을 드러내거나 교회가 전개하는 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진술

에서 발견된다.

“〔전원교회 목사님을〕 거의 매일 보죠.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도움

을 많이 받았어요. 호미 하나부터 오만 도움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벌써 떠났죠.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지도 10년 넘었

네.” (2021. 10. 28. 지역 주민(전원교회) A씨 인터뷰)

“일단 교회가 있는 곳이 농촌이란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많은 목사님

들이 거의 목사님 직만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목사님은 농사

를 같이 하시죠.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

까 농업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2021. 10. 28. 지역 사회 관계

자(전원교회) B씨 인터뷰)

“우리 농촌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갈 수 있게 제시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목

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134) (2011. 지역 주민(시

온교회) 강씨)

충주시 동량면으로 귀촌하여 전원교회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A씨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담임목회자를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A씨는 농기구를 빌리는 일을 비롯하여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

담임목회자와 10년 이상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지역

134) ｢농촌 목회의 비전! 가을걷이 전도법(들꽃마당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CBS ｢新
(신) 사도행전｣, 2011. 11. 21.



- 72 -

주민이면서 현재는 지역의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전원교회 담임

목회자와 7년 이상 알고 지냈다면서 간혹 예배에 참여하러 교회에 들르

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목회자가 지역 사회의 주된 산업인 농업

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주민들의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석봉 목사를 ‘신뢰’한다고 표현했다. 보령시 천

북면 주민인 강씨는 시온교회가 주도해 매년 개최했던 마을 잔치에 참여

하여 이를 취재하러 온 기독교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인터뷰에

서 시온교회 담임목회자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면서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과 담임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진술은 교회가 지역 주민 개

인적 차원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확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낯섦에서 친밀함으로,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보령시 천북면에 거주하는 C씨는 시온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에 교회에 대해 느꼈던 거리감을 아래

와 같이 표현했다.

“전에는 교회가 별개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편하게 가깝

고요. 그래서 하나의 섬처럼 교회를 생각했었죠.” (2021. 10. 29. 신자

(시온교회) C씨 인터뷰)

C씨는 지역 사회에 참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김영진 목사가 시온

교회에 부임한 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회가 지역 사회

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기를 회상하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당

시에 교회를 섬과 같이 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별개의 세상으로 생각했다

고 말했다. 교회를 본인과 상관없는 별개의 세상으로 여겼던 C씨는 현재

는 교회에 출석한 지 30여년이 되었고,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적인 방향

성에 깊게 공감하며 교회가 주도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고 있다.

전원교회가 소재한 충주시 동량면에 거주하는 A씨와의 인터뷰에서는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한 양상이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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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나타난다. A씨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의 일부

교회를 지켜보며 가지게 된 개신교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역 사회 참여적인 지향성을 가진 전원교회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씨는 인터뷰 중에 도시 지역의 교

회와 전원교회를 거듭 비교하며 전원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

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

다.

교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진술: “… 〔서울에 살 때〕

내 사무실에서 바로 내려가면 송파구에 A교회가 있었어. 들어가 보진

못했지. 난 교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저 나쁜 놈의 자식들. 그 누구냐

B교회. 나는 혁명이 일어나면 교회를 전부 병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

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 여긴〔전원교회〕 좋지. …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C교회. 궁전 같은 교회 땅값 수천억은 할 거야. 난

바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이 재단이 상습해서 내려오겠지. … 교회는

못 사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왕처럼 살아 그 사람들

은. … 서울에는 아파트에 누가 죽어도 냄새 맡고 죽은 지 알잖아. 여

기엔 내가 볼 때 그런 건 없어.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다 반지하에

산다고. 저 높은 데 궁전〔A씨가 비판하는 도심의 대형 교회〕에서 보

이겠냐고.” (2021. 10. 28. 지역 주민(전원교회) A씨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전원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진술: “〔전원교회〕 목사님이 마을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어요. 건너편에 나무도 심고, 면에서 도움도 받아서 정자

도 만들고. 내가 처음 왔을 때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참 좋은 곳

이구나. 목사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마을을 리딩하면 웬만하면 사람들

이 따라올 거예요. … 교회는 난 시골에서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해.”

(2021. 10. 28. 비신자 지역주민(전원교회) A씨 인터뷰, 괄호〔〕는 필

자의 삽입)

A씨는 서울에 거주할 때 개신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

히 도심의 일부 대형 교회에 대해서는 부유한 데 비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며 언짢은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135)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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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하여 정착한 지역 사회에서 경험한 교회는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생업인 농사를 함께 짓고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

다면서 전원교회처럼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임목회자의 관점에서도 교회와 주민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교회

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느낀다는 진술이 있었다. 한석봉

목사는 2003년에 부임할 당시 전원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동네

에서 손가락질과 욕을 먹던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라고 묘사했다.136)

아래의 진술은 지역 주민과 불화를 겪었던 전원교회에 한석봉 목사가 부

임하고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지역 주민들의 교회

135) 본 논문은 A씨가 도심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응당함을 판단
하지 않고자 하며, 인터뷰에서 거론된 교회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다만,
인터뷰에서 언급된 교회들도 복지 시설 운영, 직업전문학교 운영, 후원사업 진행
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다
는 점이 주목된다. 이정연은 도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개신교 대형교회가 성
장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심이 공동체 부재 공간
으로 형성되고 지역 사회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수요
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의 평가에
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필자는 그 요인 중 하나로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A씨가 언급한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에 비
해 지역 사회와 유리되어 있다는 점을 꼽고자 한다. 이 점은 A씨가 언급한 교회
들이 봉사하는 대상인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겠지만, 파편화되어있는 지역 주민들
과 두루 교류하거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역 주
민들도 탈지역화된 교회의 활동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동량
면에 귀촌한 A씨는 전원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줄곧 담임목회자와 교류
를 이어왔으며, 교회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며 실질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농어촌 교회의 공적 영
향력이 지역 사회와 주민들 전반으로부터 획득되는 것에 비해, 도시 교회는 지역
공동체 부재의 특성과 교회의 탈지역적 경향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지
가 지역 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정연, ｢도시근대화와
종교: 1970~80년대 서울 신도심의 창출과 초대형교회의 형성｣.

136)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89. 개신교 잡지와의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석봉 목사는 전원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교회와 주민 사이
에 갈등이 있었고 “성도들이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목
회 활동에 어려움으로 다가왔으나, 꾸준한 지역 사회 참여로 인해 “교회가 속한
이 동네에서는 굳이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
다는 좋아졌”다고 진술하였다.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 흙을 닮은 순수한 목
회 이야기(1)-전원성결교회 한석봉 목사｣, 월간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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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과 교회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속적인 마을 가꾸기를 통하여 주민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로 인해 마을과 교회의 담이 없어지고 마을이 변화되어 교회에도 엄청

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마을과 교회의 상생을 이루어 냈다. 오히려 안

믿는 마을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원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자

기는 안 나가도 우리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137)

(2017.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한석봉 목사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

화된 데에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현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로

인해 주민들과 교회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로 변화 되었으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민이 전원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표현할 만큼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과 친밀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생겼다.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주민들이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한다. Ⅲ장의 두 번째 절에서 농

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다루며 언급

한 시온교회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시온교회는 오랜 기간 지역 사회

에 참여해오면서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왔으며,

주민 개개인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왔다. 교회와 주민들

이 쌓아온 신뢰의 관계는 시온교회의 마당에서 시작하여 천북면의 공식

적인 지역 행사로까지 확장된 온새미로 축제를 지역 주민들이 거들기 시

작한 데 배경이 되었다.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주민 개인들이 조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례는 주민 개인적 수

준에서 관찰되는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온교회와 전원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

으며,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기 전

후나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목격하기 전후로 교회에 대한

137) 한석봉, ｢성장하는 농어촌 교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 90.



- 76 -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진술이 반복하여 관찰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관계상의 변화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어났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보이면서 주민들과 쌓아온 친밀

함과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에 주민들도 힘을

보태는 경우도 생겨났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의 우호적이게 되고

교회와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점은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 개인의

수준에서 교회가 유효하고 영향력 있는 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시사한

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교회

가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감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주민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도 관찰된

다. 교회와 주민의 잦은 접촉과 친밀한 관계가 개종에 영향을 미친 경우

는 전원교회와 시온교회에 모두 있었다.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는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는 주민이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연거푸 강조하

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농사를 도우며 관계를 쌓으면서 “마음이 움직

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에 찾아와서 ‘나 오늘부터 교회 입학했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몇 분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잠재적으로 나

올 분들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열매들이 차츰

차츰 맺어지는 거예요. 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138) (2017. 전원교

회 한석봉 목사)

일례로, 한석봉 목사는 한 주민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

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교회 최고령되시는 집사님은 올해도 제가 일을 해드렸는데요, 그

분의 참깨를 매년 베어 드렸어요. 몇 년 전에 가장 뜨거울 때, 엄청 더

워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온〕 청년들이 지쳤죠. 비까

138) ｢25편. 희망을 품은 한 알의 밀｣, CGNTV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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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왔어요. 참깨는 베어 묶고 세워두거나 하우스에 들여놓아야 하는데,

완전히 비를 맞고 해서 청년들이 때려 죽여도 못할 정도로 지쳤죠. 이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아침 목요일에 우리 참깨 베어 달라.

… 그 땐 〔교회에〕 안 다니실 때예요. …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뜨거

웠어요. 선녀나박이 사람한테 달려들고. 그걸 베어서 묶어서 모아까지

뒀죠. 한 두 달 쯤 지났나. 그 분이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무

슨 일이세요? 하니까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고. … 목사님 그렇게 와서

땀 흘리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나라도 교회 나가야겠다 하면서요.”

(2020. 4. 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그의 설명에서는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주민의 농사를 도와왔고, 주민이

느끼기에 그 도움이 헌신적이었음이 드러난다. 위의 사례에서 주민이 교

회에 스스로 나가기로 한 결정에 교회가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필요를

살피고 오랜 기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쌓인 우호적인 관계가 작용하

였던 것이다. 전원교회에는 한석봉 목사가 부임한 2003년 당시 담임목회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8명의 신도가 있었는데,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필

자의 2020년 조사에서는 10배에 달하는 80여명의 신도가 예배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석봉 목사는 다른 인터뷰에서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를 전원교회의 신도 수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한 것의 동인으로

꼽았다.139)

시온교회의 경우, Ⅱ장의 첫 번째 절에서 농어촌 교회가 주민들의 복

지를 위해 벌이는 활동을 다루며 서술한 것처럼,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형식을 갖춘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개개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그들의 일상을 돌보

고 있다. 김영진 목사는 시온교회에 부임한 초창기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민과도 가깝게 관계해왔다고 하면서, 최근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139) “저는 농사를 짓고 수지맞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3년이 되니 거짓말 안하
고 한 달에 한 분씩 들어오셨어요. 1월, 2월, 3월, 4월. 혹시 한 달이 넘어가면 보
너스로 한 분 더. 그리고 작년 한 해 30여분이 새롭게 등록했어요. 지금은 80여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제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과정인 것 같아
요. 동네를 섬기고 같이 일하다보니까요. 교회를 소개하거나 목사를 소개할 때 폭
이 넓어요. 설교를 잘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동네일을 잘하고의 차원이니까요.” ｢
농사꾼 목회자라 행복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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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던 주민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도 교우들과 다른 주민 분들을 구별하지 않았어

요. 심방 다닐 때도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집이어도 편하게 들어가서

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했죠.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기도도 하고요.

그분들이 최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를 멀게 생각 안하죠.”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김영진 목사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최근 새롭게 교회에 나온 주민과는 다

른 인물인 C씨 또한 신도들이 여러 차례 가정에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분들이〔시온교회 신도들이〕 예배 받는 가정을 위해서 찾아다니

면서 자식들 잘되라고 건강하라고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

리 집에 와서 잘되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방에 앉아서 딴 짓하고

있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

음에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2021. 10. 29. 신자(시온교회) C씨 인터

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시온교회의 사례에서도 교회와 주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 개

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특히 C씨의 경우, 인터뷰에서 개인적

으로 기독교인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의 방문을 통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신도의 방문과

그들과의 관계가 C씨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생겼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교회의 사례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주민 개개인과의 관

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쌓인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개종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도와 신도가 아닌 사람의 우호적

인 관계와 개종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의 초기 기독교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 그는 2~3
세기 경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따라 위

험을 무릅쓰고 교회 구성원의 여부를 떠나 사람들을 돌보았고 이 때 “이

교도 생존자는 기독교인에 대한 애착관계의 증가로 인해 개종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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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승”했다고 서술한다.140) 초기 기독교의 사례와 오늘날 한국의 농

어촌 교회의 사례에는 오랜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개종이 일어난 과정

에는 유사한 점들이 있다. 첫째, 로드니 스타크가 애착관계로 표현한 우

호적인 관계가 농어촌 교회와 주민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역병

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돌본 2~3세기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종

교적 가르침을 따른 것이듯이, Ⅲ장의 세 번째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

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종교적 실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에서는 주목되지 않았으나, 이 두 가지 지점

에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의 깊게 다루는 부분은 농어촌 교회와 주민의

우호적인 관계에는 지역 사회의 공적 현안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교회

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지향

성을 보이는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주민들

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개종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한다.141)

이 절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이 발현되는 양상

을 두 가지 면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주민 개개인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우호적인 관계

를 형성했다. 사례 교회들의 경우,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꾸준하게 진행되었고, 주민들과의 관계

맺음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교회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우호적인 관계는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

이 종교적 실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함께 일부 주민의 개종에 유의

140)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16[1997]),
145.

141) 다만, 개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특성 상 교회
의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우며, 교회의 성장을 양적 성장으로만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전원교회의 경우 한때 엄청난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11년과 2020년 인터뷰를 비교해보면 2011년 당시의 80여 명의 신
도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김영진 목사는 교회들이 지역에서의 역할보다 막연한
성장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진, ｢잔잔하게
두드린 농촌목회이야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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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서는 대개 종교

적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주민들과 개별적

으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는 등 형식을

갖추고 다수의 주민과 만나는 상황에서보다 종교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빈번했다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위의 두 가지 면모는 교회

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교회와 주민이 친밀한 관계

가 되었으며, 교회에 출석하는 주민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역 공동체적 수준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은 인터뷰 분

석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었다. 첫째, 지역 사회 차원의 일

을 교회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교회가 지

역 사회의 공동의 문제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교

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 지역 사회 차원에

서 교회의 역할이 인정받고 있다.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이 크다는 지역

사회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담임목회자가 교회의 사

회 참여적인 활동으로 인해 상을 받는 사례,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필요

성에 공감하여 힘을 보태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물자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먼저,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공적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두 교회 외에

도 많은 교회의 사례를 들어 다룬 바 있다. 여러 농어촌 교회가 주민들

의 복지를 위한 활동들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두 사례 교회가 지역 사회 차원에서 벌여온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온교회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지

역 행사인 온새미로 축제를 시작하고 확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

며,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차량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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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등하교를 맡고 교회의 공부방을 학교의 방과 후 학교로 옮겨 운

영하였다. 교회 한 편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들의 교류와 문화생활을 위한 천북들꽃오케스트라 운영을 이끌고 있다.

전원교회는 가지고 있는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동원해 농사를 짓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 도시에 있는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청장년들이 농

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농사를 돕는 등의

활동이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원교회가 소재한 마을이 건

강장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데에도 교회의 역할이 컸다.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전

개해온 활동들을 위와 같이 목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찰된

다. 농촌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허장 등에

따르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농촌 지역 사회의

지도자 체제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력 전달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해왔으

나, 1980년대 이후로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 지역 사회 지도자

가 고갈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줄어들고 있다.142) 따라서 이들은 행

정을 위한 지도자보다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Ⅱ장에서 짧게

소개한 장성 백운교회 남상도 목사의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지역 사회

에 참여적인 담임목회자와 교회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

서 역할하기도 한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두 교회가 주도해온 활동들에서도 지역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앞서 행동하는 면모가 보였다. 특히 대다수의 주민들이 종사하는 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사례로, 두 교회는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인

142) 허장·정기환,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한국농촌
사회학회, 2003),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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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제안하였다.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는 미생물, 발효 퇴비 등을 이

용한 자연 농법을 연구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농 마을을 가꾸는

데 매진했으며, 천연 퇴비는 지역 주민들과 교회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

다. 시온교회는 주민들이 축산 폐기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이 큰 문제라

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농법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었다.143)

또한, 교회의 신도들은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로 선정되는 데 일조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농

촌 체험관을 건축했다.144)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인 일에 앞장서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

면서 지역 공동체적 차원의 일을 교회와 상의하거나 그러한 일을 교회가

주도하도록 요청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시온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초등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됐을 때 학부모들이 교회로 찾아왔으며, 젊은 인

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의 현실에 학교마저 없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주

민들의 회의에 시온교회가 참여하여 통폐합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45)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역시 지역 사회에서

교회를 찾고 자신에게 공적인 직책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

다고 했다.

“이로 인해〔건강장수마을 사업 추진〕 마을 환경이 정리되고 하천이

정비되어졌습니다. 마을 앞에 마을 회관과 산책로, 나무다리가 지어지

고 지난해에는 한우 산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어

르신들을 모시고 게이트볼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동네 주민들의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게

되었고 요즘은 마을에서 저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이장

143) ｢[농촌교회 ‘희망 허브’로 거듭나다] 교회 중심 마을공동체, 위기의 농촌 살린
다: <중> 영농 지도하는 교회｣, 국민일보, 2016. 3. 23. http://news.kmib.co.kr/
article/view.asp?arcid=0923472513&code=23111113&cp=nv (2021. 12. 4. 접속)

144)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22.
145) ｢폼나는 교회보다 폼나는 삶 문화 르네상스 ‘신바람’: 8. 충남 보령 시온교회｣,

한겨레; 김영진, ｢마을을 두드리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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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찾아와서 마을의 대소사를 상의할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제가

마을발전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충주시 뽕나무 작목반 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146) (2010.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괄호〔〕는 필자의

삽입)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가 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일을 주도하게 된 것에는 그가 친환경적인 농사법

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며 주민들의 농사도 돕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는 배경이 있다. 건강장수마

을 사업 이후로도 전원교회는 지역 사회의 대소사가 논의되는 곳이 되었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온교회와 전원교회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는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필요성과 교회

의 공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교회를

찾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인되는 지역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두

사례 교회의 영향력은 참여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지역 사회와

긴밀히 관계해 온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지역 사

회 차원에서 교회의 역할을 인정받는 면모를 통해서 관찰된다. 두 사례

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전원교회가 위치한 동량면

의 지역 사회 관계자 B씨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목사님처럼 그런 걸〔도시 교회와의 교량역할을 통한 도농교류〕 통

해 학생들을 불러서 이런 농업을 이해시키시고, 널리 알려주시는 사람

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아요. 농촌, 농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

을 어쩜 보면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할 일을. 그런 데서 교

146)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 흙을 닮은 순수한 목회 이야기(2)-전원성결교회
한석봉 목사｣, 월간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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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역할이 참 커요. 학생들 오고 그러면 저도 가서 협조하고 농협에

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2021.

10. 28. 지역 사회 관계자(전원교회) B씨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

입)

B씨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주된 산업인 농업이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크

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회의 쇠퇴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

는 전원교회가 도시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매년 젊은이들을 지역 사회로

부르는 것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농촌의 실정을 알리고 농촌의 삶을 경험

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선도

적이라면서 지역 사회 관계자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온교회가 위치한 천북면의 지역 사회 관계자 E씨는 시온교회가 지

역 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함께 지역 행사를 진행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

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며, 지역 사회의 공적인 일로 교회와 만

남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우리 목사님〔김영진 목사〕은 농촌, 농업, 지역 사회에 굉장히 관심

도 많으시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소득

증대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걸 꿈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 등을

같이 할 때도 있고 하니까 만남을 많이 갖고 친숙해지고, 그러다보니

우리도 일을 하면서 도움도 청하고요. 우리도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면 또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해

주시니까 만남을 계속 하게 되죠.” (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시

온교회) E씨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특히 E씨는 인터뷰에서 시온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생각을 밝히

면서, 최근 정치적 집회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주목받았던 서울의 한

교회와 비교하였다.

“특정 목사님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OOO목사님이 자주 TV에 나오

는 걸 봤어요.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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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김영진 목사님은 그 전부터 봐 와서 그런지

는 몰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좋게 판단돼요. 그분이 만약

에 지역 사회와 갈등이 심하고 면 사람들이 태클을 건다든지, 정의사회

구현 신부님들처럼 현안에 대해 으쌰으쌰하고 바로 잡아라 하면 좀 얘

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

들과 소통하고, 지역 소득 생산 이런 쪽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반감

같은 게 없어요.”(2021. 10. 29. 지역 사회 관계자(시온교회) E씨 인터

뷰)

그는 종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도 탈지역적인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떠나 부정

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시온교회와 같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의

현안과 밀접하게 맞닿은 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좋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온교회는 지역 사회 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

계와 지역 사회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었다.

시온교회의 경우, 지역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감사패와 상 수여, 물자 제공 등으로도 나타났다. 김영

진 목사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찾고 행동으

로 옮기면서 시온교회에 부임한지 5년 만에 마을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47) 2017년에는 “‘온새미로 축제’ 등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온 일과 “폐교 위기에 처한

낙동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11년 동안 교회 차량을 스쿨버스로 운행”했

던 일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충

남인상’을 수상했다.148) 또한, 필자가 2021년 10월에 시온교회가 운영을

이끌고 있는 천북들꽃오케스트라의 연습 공간에 방문했을 땐, 마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전 구입해준 앰프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147) ｢“주민의 자리에 서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전도는 저절로”: ‘목사보다 주민’...
충남 보령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국민일보, 2018. 1. 9. http://news.kmib.co.kr
/article/view.asp?arcid=0923880399 (2022. 3. 18. 접속)

148)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선정..보령 김영진 목사｣, 보령인터넷뉴스, 2017. 12. 4.
http://www.brenews.co.kr/9383 (2021. 12. 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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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은 지역 공동체적 차원에서 시온교회의 공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인

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 절에서는 전원교회와 시온교회의 사례를 통해 지역 공동체 수준에

서 관찰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이 두 가지 면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보였다. 첫째,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 차원의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

고 있다. 특히 교회가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지역 사회

에서 교회에 공적인 사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사례들

이 있었는데, 이는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가지는 교회의 영향력이 크

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교회가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 사회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교회와 협업한 경험이

있거나 교회의 활동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E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교회의 활동이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사안들과 유

리되어 있지 않고 밀접하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했음이 드러났다.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는 감사패 및 상 수여와 주민들의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했

다. 위의 두 가지 면모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익을 위한 활동

을 주도적으로 벌이면서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비중 있는 역할과 공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성격

앞 절에서는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과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농어

촌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두 사례 교회의 경우,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면서 지

역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기 전에 비해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이 확장되었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성격에는 영향력을 부여받게 된 과정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이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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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 논문의 전반에서 다룬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내

용, 특징,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발현 양상을 토대로 농어촌 교회가 지

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관계 기반적’이고 ‘공적이면서 종교

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1) 관계 기반적인 영향력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며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기반적이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국가로부터 부여되거나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농어

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을 강제력이나 통솔력과 같이 일방향적인 권력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 서구의 세속화 연구의 관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면모이기도 하다.

상위의 주체로부터 부여되거나 부여되었다고 여겨지는 ‘위로부터의’ 권력

에 대해서는 그 형성 과정의 구체적인 역사와 사실이 크게 주목되지 않

는다. 이와 관련하여, 마누엘 바스케스(Manuel Vásquez)는 베버가 설명

하는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everyday

life)의 실천 너머에 있는 역사 외적인(extra-historical)데 근거하는 것처

럼 보여줌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권위를 가지게 되는 맥락

적인 조건을 숨기는 능력에서 야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149) 베버는 권

위를 “일정한 내용의 어느 명령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들에게서 복종을

발견할 수 있는 가망성”이라고 설명했다.150) 권위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요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상의 의지를 꺾어서까지 강제적

149) Manuel Vasquez, More than Belief: A Materialist Theory of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44.

150)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1』, 박성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118.
베버는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논의에서 뒤르켐과 함께 세속화 이론의 고전적인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베버는 세계가 주술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disenchanted)
이라는 관점을 보이며, 일상 외적인 자질에서 비롯된 카리스마적 권위가 일상화
(routinization)되는 양상을 합리화(rationalization)의 한 측면으로 제시한다.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1』, 44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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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Macht)’과는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베버는 권위를 명령과 복종,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결국 권위를 행사하는 편을 적극적인 주체, 권위의 영향권에 있

는 편을 수동적인 객체의 틀에 집어넣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권위의 정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권위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획득 과정보다 권위

를 행사하는 편의 범상치 않거나 우월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주목한 한국의 농어촌 교회의 사례에서는 영향력

을 부여받게 된 맥락이 중요하다. ‘위로부터의’ 영향력과는 달리 민간 차

원에서 ‘아래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의 성격에는 그 부여된 과정의 실제적인 맥락이 반영되어 있기 때

문이다. Ⅳ장의 첫 번째 절에서 다룬 지역 주민 개인적 차원과 지역 공

동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영향력의 발현 양상과 같이,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강제력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교회의 입장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할 때, 일방향적인 힘

을 가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얻기 위한 목적을 앞세

우고 있지 않았다.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는 지역 사회 안에서 바람직하

다고 여기고 있는 교회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들어와야만 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예수님도 깨뜨리신 거고 바울도 깨뜨리신 거예

요. 권위의 중심이 목회자에게 쏠리면 안 되죠. 목회자도 교회 공동체

의 한 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도 마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위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2020. 4. 11.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그는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에 권위가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지역 사회 안에서 담당하는 교회의 지위나 역할을 “마을의 한 부분”이라

고 표현하며 전체와 부분이라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의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가 “마을의 한 부분 단지 그 부분

을 건강하게 잘 감당함으로 그 건강의 전염성이 다른 부분에까지 전파되

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을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Ⅳ장의 첫 번째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온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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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김영진 목사는 교회가 스스로 ‘지도자’

나 ‘리더’가 되기 위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영향

력은 지역 사회의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전염되듯 자연스럽게 생기

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두 교회의 사례를 관찰하였을 때,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맺은

관계의 질은 단지 막연한 관련성이나 내막이 유리된 채 외면적인 활동으

로만 연결되어 있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151) Ⅲ장의 첫 번째 절에서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성격이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임

을 다루며 언급한 바와 같이,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

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교회와 지역 사회를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실질적

인 삶에 대한 관심사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있었고 Ⅱ장에서 보인 것

과 같이 다양한 공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와

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회의 영향력을 지탱하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지역 공동체적 수준

에서뿐만 아니라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특히

‘농어촌’ 교회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기할만하다. 지역 사회 안에서

농어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이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도 관찰된다는 것

은 Ⅳ장의 첫 번째 절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농어촌 교회는 주민들과

오랜 시간 일정한 공간 안에 머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다. 전원교

회는 논과 밭에서 주민들을 매일 만났고, 시온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며 관계

를 지속해 나갔다. 이들 교회는 신도가 아닌 주민과도 개별적인 관계를

151) 농어촌 교회와 지역 사회의 긴밀한 관계성과 대비되는 사례로는 이정연이 박사
학위논문에서 다룬 한국 도심의 초대형교회가 주목된다. 이정연은 도시화 이후
급성장한 한국 도심의 초대형교회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
이 보이며 봉사를 할 때에도 지역의 필요나 특성 및 사회 문화적 조건과 연결되
지 않는 활동을 벌인다고 지적하였다. 탈지역형 대형교회는 여러 사업에 많은 자
금을 투자하고 지역의 사안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이 농어촌
교회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정연, ｢도시근대화와 종교: 1970~80년대 서울 신도심의 창출과 초대형
교회의 형성｣,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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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고 일상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활

동에서도 농어촌 마을에서의 ‘다수’란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라 적은 인구

규모의 한정된 지역 안에서 오랜 기간 잦은 교류를 해왔던 ‘개인들’이었

다.

정리하면,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이 관계 기반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지역 사회와 상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은 지역 사회의 승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나 일방향적인 힘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쌍방향적으로 발생하는 작

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적, 개인적 수준을 아우르는 지역 사회와

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고 이에 의해 지탱되는 농어촌 교회의 영향력은

수평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월적인 상위의 주체로부터 부

여되는 영향력의 지배적인 성격과는 다르며, 그 획득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는 파악되기 어렵다.

2)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영향력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공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영향력의 성격에

는 앞의 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획득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공

적 면모를 지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영향력의 공적 성격을 형

성하였다. Ⅱ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고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문화 시설의

부족 등 지역 사회 차원의 현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확대, 지

역 관광 활성화 등 주민들과 공유하는 관심사를 다루고 있었다.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혜택을 받는 대상 역시 신도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

민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주민들의 참여로 활성

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지역 사회 참여적인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

회 차원의 공적인 일을 맡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 공동체적 차원

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농어촌 교회의 공적 영향력은 오랜 기간

의 공적 활동으로 인해 민간 차원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지역 사회와

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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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어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종교적 성격은 교회가 벌

이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면모에서 기인한다.

농어촌 교회의 활동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Ⅲ장의 세 번째 절에

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역과 주민에 대해 종교적인 관점

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교회가 벌이는 활동에 종교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종교적인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활동을 통해 종교적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는 진술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실천이기도 하다.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대부분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이 외

면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Ⅳ장의 첫 번째 절에서 다

룬 것처럼 주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아픈 분들이 계시면 기도”

하는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으며,152) 주민들도 평소에 교회를 ‘종

교’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적인 태도와 교회

와의 친밀한 관계가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개종에 요인이 되는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 교회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의 공적 면모와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의 영향력을 획득

하였다. 한편,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종교적 면모는 동기와 의미

부여에 비해 실제적인 과정과 그 결과로서 획득한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덜 부각되는 편이다. 이는 정교 분리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공적 지위에

당위성이 없으며 종교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는 배경과 맞

닿아 있다. Ⅲ장의 세 번째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서는 대부분 종교적 표현이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 여기에는 해당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가 소통에 필요한 ‘언어

통일’을 위해 의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종교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 상황적 배경도 반영되어 있다. 다만, Ⅱ장의

첫 번째 절에서 다루었듯이, 농어촌 교회는 지역 주민들 개개인의 일상

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앞 절

에서 언급했듯이 종교적 표현과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 결과 농어촌 교회의 종교적 영향력은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보다는

주로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에서 부각되어 관찰된다.

152)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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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동체 구성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긴장감이 묻어나기도 했다.

“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이 있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공모가 잘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고 진행하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많아요.”

(2021. 10. 29.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 인터뷰)

“교회가 했던 부분〔노인정에 음식 전달하기, 주택 수리 돕기 등〕을

정부가 하는 거예요. 복지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점

점 줄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진짜 본말인, 본 사명

인 말씀 사역이 남지 않을까요? …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더 농사도 짓고 지역 분들과 함께 지낼 거예요. 올 겨울부터는 제설작

업도 할거고요. 큰 교회에 트랙터 지원 요청도 해놨어요.” (2021. 10.

28.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인터뷰. 괄호〔〕는 필자의 삽입)

김영진 목사는 종교 기관인 교회의 이름으로는 공적인 지원과 사업에 선

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한석봉 목사는 교회가 벌이는 활동 자체보다는 신앙적 측면이 교회

의 본질이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돌

봄이 닿지 않는 영역에 계속해서 개입하겠다고 진술했다. 시온교회와 전

원교회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

면서 참여 활동의 동기와 추진력의 토대를 종교적 정체성에 두고 있다.

이들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는 공권력과의 협력, 보완, 경쟁적 관계 가운

데, ‘종교적 동기’와 ‘공적인 실천’을 연결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Ⅳ장의 첫 번째 절에서 보인 것과 같이 농어촌 교회는 지역

주민 개인적 수준과 지역 공동체적 수준에서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영향

력을 획득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의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한 모습

을 보여준다. 농어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

인 영역에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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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회가 벌이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지위 향상이나 신도 확충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당위성과 의미를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종교적인 실천으로 여김으로써 활동을 지속할 동기를 계속해서

얻고 있으며, 개종과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다. 농어촌 교회의 활동이 공적 활동인 동시에 종교적 실천이듯이 농

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얻은 영향력의 성격 또한 공적이면서 종교적

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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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지향성을 보이는 한국 농어촌

개신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근대 서

구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농어촌 교

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이 단순히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생존 전

략으로 여겨지면 안 되며,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해야 하겠다.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벌이는 활동은 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인 가치와 공동의 목표를 추

구하고 있으나, 활동의 중심적인 동력은 종교 내부적인 동기와 의미로부

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Ⅲ장의 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터뷰에 참여한 충주 전원교회와

보령 시온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전체를 교회로, 주민

모두를 목회 활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회가 주도하는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이들에게 ‘사역’이며, 이에 개인적으로 보태는 돈은 ‘헌

금’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의 활동은 ‘선

교’의 목적과 의미가 있고, 선교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진

술하기도 했다. 또한, 교회의 활동은 종교적 가르침과 경험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신도들은 그들의 행위의 모범이 되는

예수를 따라 사랑, 헌신, 섬김과 같은 종교적 가치를 지역 사회에 참여함

으로써 구현해 내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인 경험을 하거나 교

훈을 얻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고 표현

되는 종교적 실천은 교회와 주민들 간에 관계의 접점을 마련하였고, 주

민들은 교회의 종교적 실천을 오랜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보고 접할

수 있었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종교적 동기와 의미 부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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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탱되고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는 Ⅱ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공적

성격이 크게 두드러진다. 농어촌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활동을 진행하

고 있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은 고령화, 다문화 가

정의 증가, 문화 및 교육 시설의 부족 등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지

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거나,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등의 일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지

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실질적인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

며,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의 공적 면모는 신자가 아닌 주민들에게도 복지

서비스와 혜택이 돌아가거나,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참여를 불러일으키

는 것과 같은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전원교회의 경우 마을 회

관을 건설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한 바 있

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마을

이 좋은 경관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다. 시온

교회는 폐교 위기에 있던 지역의 초등학교를 위해 차량 운행을 하고 교

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학교로 옮겼으며, 지역의 환경과 농산물을

활용해 축제를 기획하였고,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지역의 인구 유

출에 대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을 주며, 마

을 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성화 분위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 교회는 종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가진 채, 주민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제적 상황에 봉착하였

을 때에는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긍정

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의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이들 교회는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더불어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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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한 지역 내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지역 공

동체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벌여 온 활동의 성과와 노력이 인정되어 담임

목회자가 지역 사회에서 상을 받거나 마을에서 교회를 지원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회가 지역 사회의 공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거

나 주도해주기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주민 개인적 차원에서는

교회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교회와 교류해왔던 주민들이 개신교와

해당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으며,

개종으로 이어져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이처럼 농어촌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공적이면서 종교적인 성격의

영향력을 겸하여 확장해가고 있는 양상은 교회가 종교적 동기와 공적인

실천을 조화시키며 지역 사회와 부단히 관계해온 노력의 결과다.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에 종교적 동기가 선행하며 그 활동의 결과

가 공적 영역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피터 버거가 언급한 종교와 사회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그는 종교가 사회의 역사에서 늘 종속 변

수의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 과정의 반영만은 아니며, “어떤 역사적 발전

에서는 사회적 과정이 종교적 관념 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

적했다.153)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활동의 내용과 특징에는 교회가 위치

한 지역의 상황적 조건과 공적인 관심사가 긴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한

편, 그 활동의 근거와 유지의 동력은 종교적인 측면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조건에 민

감하게 반응하며 종교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다. 앞선 장들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농어촌 교회의 종교적 실천으로

서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은 실제로 지역 사회의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공적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사회에서 교

회의 영향력이 공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회가 보여주는 종

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모델은 서양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겪으며 형성된

153) Berger, The Sacred Canopy,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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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낸

다. 사회 전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정 종교가 제도적 분화와

더불어 공적인 권위를 상실해가는 양상에 주목한 학자들은 한때 종교가

크게 행사하였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강제력과 지배력으

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는 근대 서구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서 등

장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종교 및 정교 분리의 사회의

실정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제력으로 상정할 경우, 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과 조

심스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적 맥락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와 사회가

맺는 관계의 양상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참여하면서 공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한국 농어촌 개신교회의 사

례를 제시하였다. 이들 교회의 사례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 농어촌 교회가 가

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공적 관심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 신뢰

관계를 쌓으며 점진적으로 획득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전적인 세속화론

자들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상위의 주체를 근거로 삼는 강제된 영향

력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 농어촌 교회가 획득한 사회적 영향력은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과 여론을 통해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성

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형성과 유지

에는 교회의 우월적인 면모나 권력 행사의 정당성보다 사회와의 유기적

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공공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교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에 비해 종교가 누렸

던 특권이 미미해지고 종교가 담당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모습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간의 삶에 역동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참여

적인 농어촌 교회의 종교적 실천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

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노력과 성과는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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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전을 거듭하는 세계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의 성격과 종교와 사회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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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d how Korean rural churches have expanded their

influences on the communities by getting involved in their public

spheres. Local-friendly rural churches take a leading role in the

public sphere of a community and so have established a reputation

for their contribution to it.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community’s perception of the local church and Christianity have

turned into a friendly attitude and some of its members have even

converted. This aspect contrasts with the classical sociology theory,

which focuses on the decline of religion, in that the influence of the

church has been expanding within the community. Also, unlike the

early secularization theorists’ assumption that the social influence of

religion manifests as a compulsory power, a church exerts a

relationship-based and engagement-based influence on it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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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parity occurred because the existing theory was developed

within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of the modern We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theory through

the cases of Korea, the country where politics and religion are

separated and a wide range of religions coexist.

Chapter 2, the first chapter of the body, looks over how some

Korean rural churches actually participate in the public spheres

through different cases. Those churches are engaging in the

community’s welfare activities and the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Such activities have a public nature in that they offer various

benefits to the local residents, conside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community, and provide a communal forum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hapter 3 presents thre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churches’ activities based on the interviewed materials. First,

churches regard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nd

handle the communal issues with the village. Second, churches place

a high value on building and maintain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local residents when conducting activities. And last but not least,

although the community activities that a local church conducts seem

to be involved in the public sphere, they are fundamentally religious,

for they are supported by the internal motivation and meaning of

religion.

On the basis of chapter 2 and 3, chapter 4 analyzes the nature of

the influence of Korean rural churches in the local community as

“relationship-based” and “simultaneously public and religiou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nature of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society

is related to the process of its acquisition. An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aspects of the engagement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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